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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시 영역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반영 양상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I> 교과서를 중심으로- 

Cho ju - hee 

Advisor : Prof. Park, Jong-hun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본 논문에서는 한문과 교육과정 및 한시영역의 성취기준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실제 교과서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2009에 비해 세분화되었고 

한문과 교육과정 목표 역시 2009에 비해 한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큰 변화는 없

었다. 한문과 성취기준이 2009에 비해 2015에는 축소되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

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5 한시 영역의 성취기준 역시 2009에서 벗어나지 않

았다. 2015 한시영역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2009에 있었던 ‘평측법’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었다. 한시의 형식에 대한 학습보다는 

실제 한시의 이해와 감상에 성취기준 해설의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15 개정된 교육과정이 각 출판사에서 출시된 13종 고등학교 〈한문

Ⅰ〉 교과서 한시단원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시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단원, 소단원 학습 목표, 주내용, 부수적 학습으로 나누고 각 

단원마다 어떤 목표를 두고 구성했는지 분석했다.

다음으로 2015 성취기준 해설과 관련해, 각 교과서의 반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시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실제 교과서에서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하게 반영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2015 성취기준 해설은 소략하여, 그것만으로 

교과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시영역의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는 한시의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

의 이해와 감상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한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2015 성취기준에서도 작품의 심도 있는 



이해와 감상을 위해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주문했었다. 이러한 노력이 일부 교과서

에 보일 뿐, 실제 교과서에서는 한시의 형식이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

는데 전혀 적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시의 형식은 형식으로 남고, 실제 작품은 

작품으로 남아 학습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한시영역에 실린 부수적 학습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수적 학습 

영역은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한시영역에서 1/3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한시의 이해 및 감상과 무관한 지식과 정보로 채워져 있었고 새로운 

한자나 한자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각 교과서에 일률적

으로 실린 부수적 학습 영역은 학습에 대한 부담감만을 가중 시켜, 한시에 대한 집

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한시의 형식에 대한 정보가 꼼꼼하게 채워져 있지 않고,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 또한 형식과 맞물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서에 획일적으로 실린 부수적 학습 영역을 과감히 없애

고 이 공간을 한시의 형식이나 실제 작품의 이해 및 감상으로 채워간다면, 이런 문

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문과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한시영역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편제에서 벗

어났으면 한다. 한시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어, 여타의 한

문 산문과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상에서 한시만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한시라는 장르에 맞는 성격과 방법, 목표를 제시

하고, 시상전개, 형식, 시체, 대우, 압운과 같은 기초 지식을 알고 실제 한시 작품

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맞춘 획일적인 부수적 학습 영

역을 만들지 말고 한시라는 고유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

정에 대한 올바른 접근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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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ocus on highschool Classical Chinese1 textbooks revised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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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 : Prof. Park, Jong-hun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Chinese 

letters and curriculum of Classical Chinese, Also covers the aspects reflected 

in the actual textbooks.

The 2015 curriculum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2009. 

However achievement standards are reduced in 2015 compared to 2009. 

Achievement standards did not deviate from 2009 either. In the 2015 

Chinese letters area achievement standards commentary, the section on the 

tonal patterns in 2009 was omitted, and the Methods of poetic concept was 

added. It was confirmed that the purpose of achievement standards 

commentary was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actual Chinese letters 

rather than learning about the format of Chinese letters.

This paper reviews how the 2015 curriculum was reflected in the 13 high 

school Chinese textbook. Specifically, it analyzes how the Han Si parts were 

organized, and also divided them into large and small unit learning goals, 

main contents, and incidental learning to analyze which goals are included in 

each section.

This paper reviews the 2015 achievement standards and examined the 

reflection patterns of each textbook. First of all, the emphasis was placed 

on faithfully reflecting the explan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in actual 

textbooks in relation to the format of Chinese letters. However, the 2015 

achievement standards commentary was so brief that it was difficult to 



compose textbooks.

The purpose of the achievement standard in the Chinese letters area was 

more focused o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actual work than on 

the form of Chinese letters.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works of Chinese letters properly. The 2015 achievement 

standard also included harmony of form and content for in-depth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work. Although such efforts are seen 

in some textbooks, the format of Chinese letters was not applied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works of Chinese letters in real textbooks. 

As a result, the form of the poem remained in the form, and the actual 

work remained the work, which resulted in increasing the learning burden.

Lastly, the secondary learning parts in the temporary domain were 

examined. Secondary learning parts were included in all textbooks, 

accounting for about 1/3. However, it was filled with knowledge and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Chinese 

letters, and it was constructed to learn new Chinese characters or Chinese 

characters.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secondary learning parts 

uniformly placed in each textbook could only add to the burden of learning, 

thereby reducing the concentration on time.

In actual textbooks, information about the format of poetry is not 

meticulously filled,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actual work 

also did not work properly with the form. It is hoped that the Chinese 

language and curriculum will be freed from the standardized system. 

Chinese lettershas a unique method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and its 

approach must b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hinese literature. If so, you 

need a curriculum targeting only Chinese letters in the curriculum. Han Si 

should present methods and goals that fit the genre, and necessity for basic 

gratitude such as Methods of poetic concept, type, form of poem, antithesis, 

rhyming method to understand the actual Chinese letters work prop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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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문 자료 중 한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

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시라는 장르의 다양한 활용성 때문이라 생각한

다.

먼저 한시는 동아시아의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한시는 개인의 

정서를 담은 문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한 시대의 모습을 담은 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한시에 대한 접근은 한 개인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뿐

만 아니라, 한 시대의 모습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옛 사람들의 인생관,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한자 문학 중 한시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운율에 담아 형상화시켜 정서 교육을 담당하기에도 좋은 장르

가 된다. 또 자연이나 인간사를 통해 느낀 정감을 한시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결국 한 개인의 내면세계를 담은 한시에 대한 접근은 현대인의 메마른 삶에 

활력소와 자극이 된다.

한 시대를 살면서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등도 한시라는 작품 속에 담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류의 한시를 통해 당대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의 시선을 확

인할 수 있다. 당대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고 당대 사회의 모습을 담은 한

시를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면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접근이라는 가치도 가

지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한시 교육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정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 모습까지 일람할 수도 있는 

한시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한시는 독특하면서 정제된 형식 속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실제 작품의 내용을 추론할 수 없고, 내

용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 형식에 대한 이해와 내용에 대

한 접근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올바른 한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

국 한시에 대한 첫 접근에서부터 올바른 방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한시를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다. 하지만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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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정하고 그에 맞는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있어서, 시체(詩體)나 시상 전개, 압

운, 대우 등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소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한시라는 장르를 단독적으로 가르치기 힘들고 학

생들도 학습하기 어렵다 생각한다. 한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한하나 그 가

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한시 교육의 출발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시 교육과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한

문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반영 양상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한다. 물론 실

제 교과서를 점검하기 이전에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먼저 진행할 것이다. 

한시영역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실제 한문 교과서를 살펴봄으로써, 한시에 대한 올

바른 접근의 출발점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다.

2. 선행 연구

한문과 교육과정이 변화할 때 한문 교육에 있어서 한시 학습에 대한 문제는 항

상 제기되어 왔었다. 한시 교육이 한문 교육에 있어서 없어선 안 될 분야이나 충분

한 가치를 부여받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한시 교육과정 및 한시영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다.

김연주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으로 인해 주입식 교육에 지나지 않았던 지난 한

시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교육과정 상에 한시 교육의 독립적인 목표와 방법이 부재하기에 새롭게 개

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한시 교육의 영역이 생겨야 하고 그에 맞는 성격과 목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과서 집필진들은 한시 교육에 맞는 성격과 목표, 내용

과 방법, 평가를 구성해야 한다했다.1)

유영봉은 한문학에서 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반하여 현행 중ㆍ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는 시가 교과서의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였다고 분석했다. 한자 학습과 독

1) 김연주,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한시단원과 한시 교육의 개선방

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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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력 신장을 위해 한시 관련 단원을 축소하였다고 산문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교육부에서 제시한 한시 학습 관련 지침마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시단원을 단순하게 끼워 넣지 말고 중요시하여 편성에 최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필할 것을 제언했다.2)

김연수는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단원 구성 체제를 비교 검토하여 한시와 관

련 없는 단원 학습 목표, 구성 요소 간의 비연계성, 형식적인 학습 활동 내용에 대

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과서 집필 지침에 기

초한자 1,800자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모든 대단원에 동일한 구성 체제를 

적용하지 말고 그 단원에 맞는 주제, 성격, 내용의 특성에 따라 구성 체제를 적용

해야 한다. 셋째, 소단원 구성에서 학습 활동에 대한 지면을 늘리고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3)

김창호는 교과서에 있는 한시의 수준별 위계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몇몇 교과서

가 분명하지 못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취기준을 반영해야 하는 

집필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식 요소 제시나 시상 전개를 설명하는 부

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상전개의 경직화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체, 압운, 대우 등 형식적 요소에 대한 신축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은 주목할 만하다.4)

김봉남은 한문교과서 한시 관련 단원에 구현된 교수ㆍ학습 방법을 검토하여 소

단원 도입의 장단점 및 활동방식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교과서마다 도입 

부분이 다르지만 한시단원이 잘 구비된 교과서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핵심 논지이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구성이 동일하다며 

한시를 집중한 개성 있는 한문교과서가 검인정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5)

김한결은 고등학교 한시 교육에서 문학적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

에 주목했다. 학생과 교사에게 특별한 시각에서 새롭게 한시 교육을 바라볼 수 있

2) 유영봉, 「한시 학습 단계 설정을 위한 문제의 제기」, 『한문교육연구』 권24, 한국한

문교육학회, 2005.

3) 김연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한시단원 구성 체제의 비판적 고찰」, 『한자한문교

육』 19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4) 김창호, 「한시 이해-감상 교육의 지평 확장을 위한 방법적 모색」, 『한자한문교육』 

권4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5) 김봉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의 한시 관련 교수, 학습 방법의 교과

서 구현 양상 검토」, 『한자한문교육』 권4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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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제공하여 한시 교육의 이미지를 보완하고 흥미를 길러야 한다고 논의했

다.6)

이경우는 교사와 학습자가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편집 등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분담하여 손수 한시 학습용 U.C.C를 제작하여 한시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한시를 교육한 결과 동기를 유발하게 되고, 동영상 제작을 위해 한시를 연

구하는 과정에 지식이 쌓이게 되며, 한시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

니라 작가의 시적인 감정을 내면화하고 이를 영상으로 창조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

다.7)

김해련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한시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

며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 내재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수ㆍ학습 방법

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한시를 학습자에게 즐겁게 알려 줄 수 있을지 고

민하며 한시의 본질로 돌아가 노래로 한시를 가르치거나 그림을 통해 한시를 가르

치는 방법을 제시했다.8)

한예원은 한문교과에서 문학 교육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한시를 통한 문학 

교육을 제시했다.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 대부분이 4구의 절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시 여러 형식의 특색을 설명하지도 않고, 한시를 문학작품으로 이해하고 감상하

는 것도 아니며, 독해만 중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

로 형식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더하고,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9)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10) 2009 교육과정에 대한 연

구 성과도 다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된 교과서에 대한 검토 및 교수 

학습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11) 각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6) 김한결, 「한시의 통합교과적 교수ㆍ학습 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11.
7) 이경우, 「U.C.C를 기반으로 하는 한시 학습 방법 연구」, 『한문교육연구』 권32, 한국

한문교육학회, 2009.

8) 김해련, 「노래를 활용한 한시 교수ㆍ학습 방법 구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19.

9) 한예원, 「한문교과서의 문학교육 비중」, 『한문교육연구』 권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10)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유영봉, 한예원, 김연주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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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 성

과를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펴보고 13종 현행 교과서를 대상

으로, 교육과정의 반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영 실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

라 효율적인 한시 학습을 위한 방안을 보충하겠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현행 13종 한문 교과서에 담긴 한

시단원의 실태를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실제 교과서의 한시단원에 반영된 양상에 대해서도 꼼꼼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이다.

Ⅱ장 1절에서는 2009 한문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비교 검

토할 것이다. 우선 한문과의 목표와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 한시영역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큰 틀에서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일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한시영역에 대한 목표

와 성취기준 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장 2절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현행 13종 교과서의 한시단원 현

황을 분석할 것이다. 각 출판사마다 한시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학습으로 분석하고 각 단원마다 어떤 목표를 두

고 구성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정 교육과정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피

는 작업이 될 것이고, 13종 교과서의 한시단원 학습 체계에 대한 이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Ⅲ장 1절에서는 2009 한문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시영

역 관련 성취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한시영역에 대한 성취기준의 변화 양상을 살피

겠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시영역의 취지를 추론해 보겠다.

Ⅲ장 2절에서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속의 한시영역 성취기준에 근거하

11) 2015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김봉남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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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교과서의 실제 반영 양상을 살펴보겠다. 한시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실제 13

종 교과서에 수록된 시체, 시상전개, 압운법, 대우법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교과서에서 한시의 형식과 관련해 채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다음

으로 13종 교과서에 실린 실제 한시 작품에 대해 개괄하고 한시 작품에 대한 이해

와 감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각 교과서의 한시단원에 

있는 부수적 학습 영역을 살펴보겠다. 13종 교과서에는 모두 부수적 학습이 실려 

있는데, 이 부수적 학습이 실제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학습 부담만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한 접근도 효율적인 한시 학습을 위해 필요한 부

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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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문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반영 양상

1. 2009와 2015 한문과 교육과정

한시단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한다. 한문과 교육과정이 모든 교과서의 전 단원에 획일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가장 근래에 개정된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교과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만들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전 모든 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을 따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기 전에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

정을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 양상을 알아보겠다.

  1)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교

우선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이 교육과정 개요는 한문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반영된 것이다.

2009 교육과정12) 2015 개정 교육과정13)

1. 추구하는 인간상

2. 고등학교 교육목표

3. 목표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5. 교수 학습 방법

    가. 교수ㆍ학습 계획

    나. 교수ㆍ학습 방법

    다. 교수ㆍ학습 자료

6. 평가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다. 평가 방법

   라. 평가 결과의 활용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나. 성취기준

     (1) 영역명

       (가) 학습 요소

       (나) 성취기준 해설

       (다) 교수ㆍ학습 장법 및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4.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ㆍ학습 방향

    나. 평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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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교육과정은 ‘1. 추구하는 인간상’, ‘2. 고등학교 교육 목표’, ‘3. 목표’,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5. 교수ㆍ학습방법’, ‘6.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 

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구성으로만 보았을 때 구성이 간소해지고 직

관적인 것 같지만 내용이 축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1. 성격’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과 ‘내용 체

계’의 큰 변화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 성격’ 항목은 2009 교육과정의 ‘1. 

추구하는 인간상’과 ‘3. 목표’에서 기술되어있던 것을 수정, 보완하고 기본내용에 

핵심 역량을 추가하여 새로운 항목으로 독립시킨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2009 교육과정 ‘4. 내용 영역의 기준’과 성격

은 동일하다. 하지만 내용 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다.

  2) 2009와 2015 한문과 교육과정 목표 비교

다음으로 2009와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대략

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09 한문과 교육과정과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은 

각각 별책 17호에 실려 있다.

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

정)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1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5.

목표

2009 

한문과

교육

과정14)

1.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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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2009도 교육과정과 별다른 변화가 없고 “2. 한

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항목만 추가되었다.

  3) 2009와 2015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비교

다음으로 2009와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대한 변화이다. 요약하

면 아래 표와 같다.

<2009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16)

1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

정)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1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5.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

정)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를 지닌다.

5.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

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15)

1.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

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3.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

른다.

4.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5.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려는 태도

를 지닌다.

6.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

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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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내     용

독 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이해

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

문 화
한자 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한 문

지 식

한자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어휘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

문장
문장의 구조

문장의 수사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17)

1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5.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ㆍ음ㆍ

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ㆍ음ㆍ뜻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

이에는 일정한 결합 관계가 있다.
단어의 짜임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

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와 허사

품사의 활용

한문의 

독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

문장의 구조
읽기

풀이하기문장 성분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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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표를 참고하면 2009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가 2015에 개정되면서 상당

히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가 ‘독해’, ‘문화’, ‘한

문 지식’ 3가지로 큰 영역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5 

과 도치
이해하기

표현하기

비평하기

감상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토의ㆍ토론하기

활용하기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

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

지 유형이 있다.

문장의 유형

글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은 

뜻이 있는 단위들이면서 읽을 때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

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감상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자 어휘에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도 있고, 다른 교과에

서 학습 용어로 사용하는 말도 있

다.

일상용어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학습 용어

성어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

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

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

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읽기

풀이하기

이해와 공감하

기

조사하기

토의ㆍ토론하기

적용하기

한문과 

문화

우리의 전통문화는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ㆍ전승되

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조사하기

토의ㆍ토론하기

적용하기

한자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에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

한자문화권의 언어

와 문화



- 12 -

개정 교육과정은 그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영역’

과 ‘내용’으로 내용 체계를 나눴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큰 영역으로 ‘한

문의 이해’와 ‘한문의 활용’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맞는 ‘핵심 개념’을 두고 ‘일반화

된 지식’과 ‘내용 요소’, 그에 맞는 ‘기능’으로 나누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한다.’는 특징을 반영해야 했기에, 

2009 교육과정과 달리 ‘한문의 이해’와 ‘한문의 활용’이라는 큰 영역이 생긴 것이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핵심 개념’은 2015부터 처음 적용되었고 

교과의 기초 개념 및 그 근본을 설명했다. 큰 영역이 2009에 비해 광범위하게 표

현되었기에 핵심 개념이라는 명칭으로 범위를 줄여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로 변경했다.

‘일반화된 지식’은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을 말한다. ‘내용 요

소’는 각 학년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뜻한다. ‘기능’은 수업 외에 학습

자가 응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능력으로 고유의 탐구 과정 및 사고 기능이 포함되

어 있다.

2009 교육과정 내용 체계 안에서 한시는 독해-이해-이해하기, 감상하기에 포함

된 것으로 보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한문의 이해-한문의 독해-이해와 감상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2009와 2015 한문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비교

내용 체계가 변함에 따라 성취기준 역시 변화했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

준을 ‘학교 급별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학습 내용 성취기준’으로 나눴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핵심 개념별로의 성취기준과 그 성취기준의 해설을 

달았다.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각각의 성취기준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09 한문과 성취기준18) 2015 개정 한문과 성취기준19)

글을 화자의 어조에 맞게 읽을 수 있다.

글을 이루는 구절과 문장을 문장 부호를 사용하

여 표기할 수 있다.

글을 읽고 풀이할 수 있다.

한자의 모양ㆍ음ㆍ뜻을 구별한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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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특징

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주장

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사건이나 인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글을 읽고 지은이가 

강조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실용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

어 파악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

하여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

다.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

를 파악하여,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

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지

닐 수 있다.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한

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

여 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자 문화에서 유래한 한자 어휘를 정확하게 이

해하고, 언어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한자의 형(形)ㆍ음(音)ㆍ의(義)를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바른 모양과 순서를 고려하여 한자를 쓸 수 있

다.

상형·지사·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단어의 짜임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

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

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

호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

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

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

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

에 맞게 활용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

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

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

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

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 시키려는 태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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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문과 성취기준이 26개에서 20개로 줄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맞춰 성취기준 역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한시영역과 관련 

성취기준에서 2개에서 1개로 축약되었는데, 2009 교육과정에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와 ‘한

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

다.’로 바뀌었다. 한시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 배경

지식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하고 ‘한시의 형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로 축약했다는 것은 작품에 담긴 작가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정서적인 공감을 배제한 채, 한시 자체만으로 작품을 이해하

고 감상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한시의 형식과 내용을 밀접하게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의 조화는 여전히 강조되었다.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1. 성격’이라는 항

목이 추가된 것과 내용 체계의 큰 변화였다. 그중에서 본문에서는 목표와 내용 체

계, 성취기준의 변화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한문과 교육과정 목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내용 체계에서는 2009 교

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되면서 기존에 ‘영역’과 ‘내용’으로 내용 

체계를 나누는 방법은 큰 영역으로 ‘한문의 이해’와 ‘한문의 활용’으로 나누고 각 

1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

정)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1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5.

다.

품사의 활용을 알 수 있다.

허사의 쓰임을 알 수 있다.

성어의 유래를 알 수 있다.

문장의 구조를 알고 문장의 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

문장 성분의 도치(倒置)를 알 수 있다.

문장의 수사법을 알 수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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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맞는 ‘핵심 개념’을 두고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 그에 맞는 ‘기능’으

로 나누었다. 그중 한시는 ‘한문의 이해’-‘한문의 독해’-‘이해와 감상’에 포함되었

다.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성취기준 역시 변화했다. 2015 개정된 한문과 성취기준은 20개 항목으로, 2009 

한문과 성취기준 26개 항목에서 다소 축소된 느낌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한시 학습과 관련된 언급으로는 2009의 ‘작가와 작품

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와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15에는 ‘한시의 형

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로 바

뀌었다. 그 중 한시영역에 관한 성취기준 해설에 대해서는 Ⅲ장 1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한문Ⅰ> 교과서의 교육과정 반영 양상

각 교과서의 한시단원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는 것은 개정 교육과정의 반영 양상

을 살피기 위함이다. 2018년 현행 〈한문Ⅰ〉 13종 교과서의 한시영역에 대한 현

황을 차례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아래에서 언급한 내용은 각 교과서의 앞

부분에 있는 일러두기 부분을 참고했다.

1) 이젠미디어

이젠미디어 교과서는 총 8단원이며 191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2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이젠 미디어

대단원 운문의 세계

학습목표

1. 형식을 알 수 있다. 

2. 대우를 이해할 수 있다.

3. 압운을 이해할 수 있다.

4. 시상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주내용 한시 이해의 기초

부수적 한시의 구분, 한시의 형식, 한시의 압운법, 한시의 시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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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넓히기’는 본문을 통해 이미 배운 한자나 어휘를 보다 확장하여, 타 교과 

학습 용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엄선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한자-어휘-문장’ 단위로 조직한 부분이다.

‘쪽지 읽기’는 본문 내용과 연계되는 타 교과 학습 내용, 인성 함양, 가치관 형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력 다지기’는 목표 중심의 평가 문제를 제시하였고, 학습자가 스스로 핵심 역

량을 소화하였는지 점검하는 부분이다.

‘놀이 활동’은 대단원의 특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흥미 중심의 놀이

를 소개한 부분이다.

‘문화를 만나다’는 한자 문화권의 문화와 특징을 알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기 위해 활동하는 부분이다.

내용 한시의 대우법, 한시의 이해와 감상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깊은 

산속에서

1.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대우를 이해할 수 있다.

3.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山居 - 이인로

(오언 절구)

산출 한자

풀이 도움

어휘 넓히기 쪽지 읽기

실력 다지기 자기 점검

산사의 

밤에

1.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압운을 이해할 수 있다.

3.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山寺夜吟 - 

정철(오언 절구)

산출 한자

풀이 도움

어휘 넓히기 쪽지 읽기

실력 다지기 자기 점검

임을 

그리며

1.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표현상 특징을 알 수 있다.

3.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自述 - 이옥봉

(오언 절구)

산출 한자

풀이 도움

어휘 넓히기 쪽지 읽기

실력 다지기 자기점검

정로정을 

떠나며

1. 낭송할 수 있다.

2. 시상 전개 방식을 알 수 있다.

3. 시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夜下征虜亭 - 

이백(오언 절구)

산출 한자

풀이 도움

어휘 넓히기 쪽지 읽기

실력 다지기 자기 점검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정리 한문의 이해

대단원 평가 　

놀이 활동 문화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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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미디어’ 교과서는 한시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한시의 형식을 먼저 배우고 

실제 한시 작품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2) 씨마스 

씨마스 교과서는 총 8단원이며 205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21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씨마스

대단원 한시의 향기

학습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자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형식, 특징,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그리움을 

노래하다

1. 바르게 끊어 읽는다.

2.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형식과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감상한다.

閨情 - 이옥봉(오언 절구)

燕巖憶先兄 - 

박지원(칠언 절구)

생각하기-마인드 맵

독해 공감

본문 풀이

한시의 형식적 특징(압운)

이해하기

이옥봉의 삶

한자 어휘 공감 한자 어휘

소단원 평가 　

자연을 

노래하다

1. 바르게 읽는다.

2.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형식과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감상한다.

登鸛鵲樓 - 왕지환 

(오언 절구)

示子方 - 임억령 (칠언 절구)

생각하기

-생각을 그리듯이 표현

독해 공감

본문 풀이

한시의 형식적 특징(대우)

이해하기

제화에 대하여 

한자 어휘 공감 한자 어휘　

소단원 평가 　

깨달음을 

노래하다

1.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형식과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하여 내용을 

題西林壁 - 소식

(칠언 절구)

山頂 - 신후담(칠언 절구)

생각하기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말하기　

독해 공감 본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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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는 단원에서 배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본문

으로 들어가기 전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다.

‘한자 어휘 공감’은 일상용어와 학습용어를 익히고, 성어를 만화 형식으로 구성하

여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온고지신 문화’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풍습, 문화, 예술 등을 다시 한 번 돌

아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3) 와이비엠

와이비엠 교과서는 총 8단원이며 199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2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하고 감상한다.

형식적 특징

(시상 전개 방식)

이해하기

한자 어휘 공감 한자 어휘

소단원 평가 　

정리와 

점검

정리

점검
온고지신 문화　

출판사 와이비엠

대단원 한시 산책

학습목표

1.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다. 

2. 바르게 풀이하고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형식과 특징을 알 수 있다.

4.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를 감상할 수 있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春興ㆍ

絶句

1. 형식, 특징을 알 수 있다. 

2. 오언 절구를 바르게 끊

어 읽을 수 있다.

3. 바르게 풀이하고 봄날의 

정취를 알 수 있다. 

春興 - 정몽주 (오언 절구)

絶句 - 두보 (오언 절구)
새로 익힐 한자　

본문 익히기
오언 절구

한 걸음 더(압운법)

어휘력 키우기 한시의 형식

읽을거리
한시의 대가

이백과 두보

실력 다지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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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익히기’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본문 내용을 풀이한 부분이다.

‘한 걸음 더’는 꼭 짚어주어야 할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쉽고 정확하게 학습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읽을거리’는 본문 내용과 연계된 한문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시한 

부분이다.

4) 동아출판

동아출판 교과서는 총 8단원이며 199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2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送人ㆍ

自述

1. 칠언 절구를 바르게 끊

어 읽을 수 있다. 

2.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3. 그리움의 정서를 설명할 

수 있다. 

送人 - 정지상(칠언 절구)

自述 - 이옥봉(칠언 절구)
새로 익힐 한자

본문 익히기
칠언 절구

한 걸음 더 (전개 방식)

어휘력 키우기 정지상의 일화

읽을거리
시인의 삶

이옥봉의 삶

실력 다지기 평가

花石亭

1. 오언 율시를 바르게 읽

고 풀이할 수 있다.

2. 대우법을 이해하고 바르

게 감상할 수 있다. 

3. 늦가을의 경치를 설명할 

수 있다. 

花石亭 - 이이(오언 율시) 새로 익힐 한자

본문 익히기 한 걸음 더(대우법)

어휘력 키우기 화석정과 관련된 설화

읽을 거리
한시 읽기

신사임당의 시

실력 다지기 평가

대단원

마무리
　

정리 　

평가 　

활동 　

출판사 동아출판

대단원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

학습목표

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3. 형식과 특징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이해 및 감상할 수 있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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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지

않아도 

1. 이해하고 감상하기

2. 형식과 특징 (띄어 읽기) 

알기

배움 열기
사진을 보고 

생각 말하기 

山中 - 이이 (오언 절구)

山寺 - 이달 (오언 절구)

새로 익힐 한자

출전(시인 소개)

성큼성큼
어구 풀이

이해와 감상

사뿐사뿐 활동 평가

자연 속 

풍경

1. 주제 알기

2. 일상용어 활용하기

생각 쌓기

생각 다지기

　

　

성큼성큼
역량 크림

(역량이 크는 숲)

사뿐사뿐 활동 평가

그리움만 

쌓이네

1. 이해하고 감상하기

2. 시상 전개 방식을 이해

하고 감상하기

배움 열기
시인의 심정 말하기 

그대 보내며-정지상

贈雲江 - 이숙원 (칠언 절구)

行人 - 최사립 (칠언 절구)

새로 익힐 한자

출전(시인 소개)

성큼성큼
어구 풀이

이해와 감상

사뿐사뿐 활동 평가

사랑의

노래 

1. 한시의 형식(압운) 알기

2. 학습 용어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생각 쌓기

생각 다지기

　

　

성큼성큼
역량 크림

(역량이 크는 숲)

사뿐사뿐 　

봄날이

지나가네

1. 한시의 특징(대우) 알기

2. 이해하고 감상하기

春夜喜雨 - 두보

(오언 율시)

새로 익힐 한자

출전(시인 소개)

성큼성큼
어구 풀이

이해와 감상

사뿐사뿐 활동 평가　

시와 

이야기
1. 학습용어 활용하기

생각 쌓기

생각 다지기

　

　

성큼성큼
역량 크림

(역량이 크는 숲)

사뿐사뿐 활동 평가

단원 정리 시상 전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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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열기’는 본문에서 배울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되,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부분이다.

‘어구 풀이’는 주요 어구에 대한 풀이 및 하단에 보충 자료를 제시한 부분이다.

‘역량 크림’은 본문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 상식이나 보충 학습 자료를 한

문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과 결부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자기 주도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본문과 연관된 사고

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생각 쌓기’는 본문 관련 사진과 삽화 및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일상용어’와 ‘학

습용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생각 다지기’는 본문 관련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5) 다락원

다락원 교과서는 총 8원이며 203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23페

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과 특징

단원 

정리
　

단원 정리 평가

단원평가

단원 마무리 활동 　

출판사 다락원

대단원 마음에 스미는 한시

학습목표

1.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2.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다.

3. 형식과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4. 일상용어와 다른 교과의 학습 용어를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봄날의

정취

1.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

제를 설명하기

2.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

개 방식을 알고 감상하기

생각 싹 틔우기 봄 하면 떠오르는 것

春興 - 정몽주

(오언 절구)
春曉 - 맹호연

(오언 절구)

본문 풀이 

한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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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싹 틔우기’는 소단원 학습에 앞서 본문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자료와 관

련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생각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실천 열매 맺기’는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마련하여, 실천을 통해 학습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어휘력 가꾸기’는 본문의 한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어휘 및 교과서 속 한자 어

휘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자 어휘를 접할 수 있도록 한 부

3. 국어교과에 나오는 한자 어

휘 뜻을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실천 열매 맺기 

시상 전개

시체

표현법(압운, 대우)

어휘력 가꾸기 
부수로 보는 한자

교과서 속 한자 어휘

해결 씨앗 터뜨리기 평가

이별 

뒤에 

오는 

것들

1.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

제를 설명하기

2.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

개 방식을 알고 감상하기

3. 일상에서 쓰이는 한자성어

의 뜻을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생각 싹 틔우기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말해보기

送人 - 정지상

(칠언 절구)
自述 - 이옥봉

(칠언 절구)

본문 풀이 

한시 감상

햇살 한 줄 이옥봉의 연인

실천 열매 맺기 감정이 담긴 글 감상하기

어휘력 가꾸기 
부수로 보는 한자

인연과 관계있는 성어

해결 씨앗 터뜨리기 평가

강촌에

살고자 

하네

1.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

제를 설명하기

2.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을 구별하기

3. 일상에서 쓰이는 한자 어휘

의 뜻을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생각 싹 틔우기
좋아하는 장소의 모습을 친

구에게 설명하기

江村 - 두보

(칠언 율시)

본문 풀이 

한시 감상

실천 열매 맺기 이미지 떠올리기

어휘력 가꾸기 
부수로 보는 한자

색을 나타내는 한자 어휘

해결 씨앗 터뜨리기 평가

단원 

마무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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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해결 씨앗 터뜨리기’는 문제를 통해 학습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한 부분이다.

6) 대학서림

대학서림 교과서는 총 9단원이며 190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2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대학서림

대단원 한시의 세계

학습목표

1.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2.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

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3. 한자 문화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증진시킨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떠난 자와 

떠나지 

못한 자

1.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시상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3. 속세를 떠난 사람과 떠나

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山中問答 - 이백 (칠언 절구)

偶吟二首有感 - 이규보

(오언 고시)

새로 배울 한자

작자 설명

스스로 학습하기

한시 읽기

(시의 형식)

시상 전개 방식

생각 넓히기 시 설명

한자 프리즘
학습 용어

어휘의 활용

문화산책
무릉도원과

유토피아 비교

스스로 점검하기 평가

이별의 

정서 

1.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다.

2. 형식,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이

해하고 한시를 감상할 수 있

다.

自述 - 이옥봉 (칠언 절구)

送元二使安西 - 왕유

(칠언 절구)

새로 배울 한자

내용 점검하기

스스로 학습하기 한시의 종류와 압운법

생각 넓히기 시 설명

한자 프리즘
학습 용어

한자 빙고

문화산책 비익조, 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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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배울 한자’는 고등학교용 기초한자 900자를 제시한 부분이다.

‘내용 점검하기’는 본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간단한 질문으로 점검하도록 구성

된 부분이다.

‘스스로 학습하기’는 기초적인 한문 독해 능력 신장과 본문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생각 넓히기’는 본문 학습의 이해를 높이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

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발표, 토의, 토론, 모둠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다.

‘한자 프리즘’은 본문의 한자를 근거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한자와 어휘를 

학습하도록 구성된 부분이다.

‘문화 산책’은 본문 내용과 관련된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선정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 부분이다.

7) 미래엔

미래엔 교과서는 총 8단원이며 200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17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점검하기 평가

시대와 

삶과 시 

1. 대우의 특징을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다.

2. 자연의 영속성에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

는 한 인간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다.

弘慶寺 - 백광훈 (오언 절구)

春望 - 두보 (오언 율시)

새로 배울 한자

내용 점검하기

스스로 학습하기 대우법

생각 넓히기 시 설명

한자 프리즘
학습 용어

어휘의 활용

문화산책
다산도 극찬의 두보의 

시

스스로 점검하기 평가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압운법

한시 읽기

시상 전개 방식

대우법

대단원 마무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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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는 문장을 학습자가 스스로 읽고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휘 활용하기’ 는 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어휘를 통해 우리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 활동’은 단원의 핵심 주제나 주요 학습 내용과 관련된 글을 읽어 보고, 활

동을 통해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출판사 미래엔

대단원 한시, 노래로 말하다

학습목표

1.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한다.

2. 형식과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3. 한자 문화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고향 

생각

1. 형식과 특징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2.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

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靜夜思 - 이백 (오언 절구)

絶句 - 두보 (오언 절구)

　

　

읽고 풀이하기 한시의 형식과 특징

어휘 활용하기 　

문화활동 당시, 이백과 두보

확인하기 창의활동 평가

이별 

노래

1.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감상한다.

2.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送人 - 정지상 (칠언 절구)

燕巖憶先兄 - 지원

(칠언 절구)

　

　

읽고 풀이하기
시상 전개 

방식(기승전결)

어휘 활용하기

문화 활동
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확인하기
창의 활동

평가

고향 생각

이별 노래

　

　

대단원 

마무리
　

실력 확인하기 　

한문을 즐겁게
한시, 그림으로 새롭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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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는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부분이다.

‘한문을 즐겁게’는 선인들의 삶과 가치가 담긴 문화를 재미있는 활동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8)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교과서는 총 8단원이며 188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

며, 2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천재교과서

대단원 한시의 멋과 맛

학습목표

1.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형식과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봄비 

내리면

1.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시체, 압운을 통해 이해하

고 감상할 수 있다.

봄 – 정몽주 (오언 절구)

봄비 – 허난설헌 

(오언 절구)

새로 익힐 한자

작가 소개

스스로 학습

한자 어휘

생활 속 한자 어휘

본문 따라 쓰기

문화와 인성 한시의 압운이 어렵다고?

스스로 평가 평가

임을 

보내며

1.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2.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시상 전개 방식을 이해하

고 감상할 수 있다.

대동강 – 정지상

(칠언 절구)

친구를 보내며 

- 이백 (칠언 절구)

새로 익힐 한자

작가 소개

스스로 학습

한자 어휘

교과서 속 한자 어휘

본문 따라 쓰기

문화와 인성 최고의 이별 시 대동강

스스로 평가 평가　

서민의 삶 

속으로 

1.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2.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대우를 통해 이해하고 감

상할 수 있다.

농민을 걱정하며

 - 이신 (오언 절구)

땔나무 팔며 - 정초부 

(칠언 절구)

새로 익힐 한자

작가소개

스스로 학습 한자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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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어휘’는 다양한 그림과 알기 쉬운 설명으로, ‘본문’의 문장은 스스로 써 볼 

수 있는 노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문 따라 쓰기’는 본문 문장을 스스로 써 볼 수 있는 노트 형식으로 구성된 부

분이다.

‘문화와 인성’은 다양한 한자 문화권, 전통 문화, 실생활 이야기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다.

9) 지학사

지학사 교과서는 총 6단원이며 201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27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속 한자 어휘

본문 따라 쓰기

문화와 인성 노비 정초부 시인이 되다

스스로 평가 평가

대단원

마무리
　

무엇을 배웠을까? 정리

문제를 풀어보자 평가

본문
이해와 감상(시체, 압운, 시

상 전개, 대우)

출판사 지학사

대단원 마음을 울리는 노래

학습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4.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5.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어느 

부부의 

사랑 

노래

1. 끊어 읽기

2. 시체와 압운

3. 시에 드러난 부부애 

이해

생각을 여는 활동
학습 계획 세우기

한자 모아 보기

以母酒一盆送干家 - 

유희춘 (오언 절구)

夫人和詩 - 송덕봉

(오언 절구)

한자 모아 보기

작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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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다지는 본문
한시의 형식과 끊어 읽기

한시의 운율

한문으로 여는 세상
미암일기에 담긴 부부애

혼인 관련 용어

실력을 키우는 평가
평가

소단원 자기 점검

이별의

슬픔과

아쉬움

1. 시상 전개 방식

2. 내용과 주제

3. 이별의 정서 이해

생각을 여는 활동
학습 계획 세우기

한자 모아 보기

送人 - 정지상 (칠언 절구)

送元二使安西 - 왕유

(칠언 절구)

한자 모아 보기

작가 소개

스스로 다지는 본문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한문으로 여는 세상
버들가지는 왜 이별을 뜻

하게 되었을까

실력을 키우는 평가
평가

소단원 자기 점검

고향을

그리는 

마음

1. 작자와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2. 공통된 정서 이해

3. 문학 관련 학습 용어

생각을 여는 활동

이백과 두보

학습 계획 세우기

한자 모아 보기

絶句 - 두보 (오언 절구)

春夜洛城聞笛 - 이백

(칠언 절구)

한자 모아 보기

작가 소개

스스로 다지는 본문 끊어 읽기　

한문으로 여는 세상

일상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되다

시의 특징

실력을 키우는 평가
평가

소단원 자기 점검

고난 속에 

빛나는 

충절

1. 대우법

2. 작자의 신념 이해

3. 신념에 관한 일상용어

생각을 여는 활동
학습 계획 세우기

한자 모아 보기

絶命詩-성삼문 (오언 절구)

陣中吟-이순신 (오언 절구)

한자 모아 보기

작가 소개

스스로 다지는 본문 대우법

한문으로 여는 세상 신념을 지키다

실력을 키우는 평가
평가

소단원 자기 점검

한시 1. 시화로 감상하기 함께하는 프로젝트 절구인 한시를 골라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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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여는 활동’은 본문 학습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학습 계획 세우기’는 미리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시 학습에 관한 계획을 세

울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한자 모아 보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자인지 미리 점검해 봄으로써 한자 학습

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스스로 다지는 본문’은 한자의 본문 풀이뿐만 아니라, 풀이 순서와 음을 제시하

고, 본문을 풀이하는 데 도움 되는 보충, 심화 설명과 본문의 이해를 돕는 한문 지

식과 보충 자료를 제시한 부분이다.

‘한문으로 여는 세상’은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흥미진진한 글과 이미지 자료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접하는 일상용어와 다른 교과에서 접하는 학습용어를 익힐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실력을 키우는 평가 소단원’은 배운 내용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확인하

고, 나아가 사고력과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한 부분이다.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흥미로운 모둠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도록 

구성한 부분이다.

10)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총 8단원이며 197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

며, 2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감상과 

시화 

만들기

로 그리기

스스로 

완성하는 

마무리

　

정리하기

점검하기

응용하기

출판사 금성출판사

대단원 가슴을 파고드는, 깊고 진한 울림

학습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감상한다.

3.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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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대적 의미에서 가

치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5.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

로운 문화 장조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를 형성한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자연과 

더불어 

읊조리니

1. 오언시와 칠언시를 

바르게 소리 내어 읽고 

풀이한다.

2. 압운법을 이해한다.

3. 자연을 소재로 한 시

를 감상하고 시인의 정

서를 이해한다.

열린 마당

竹里館 - 왕유 (오언 절구)

月溪途中 - 유희경

 (칠언 절구)

익힐 한자

작가 소개

익힘 마당
오언시의 띄어 읽기(오언 절구)

칠언시의 띄어 읽기(칠언 절구)

생활 마당 한자, 어휘

채움 마당 한시의 형식에 따른 분류

문화 마당
자연의 재료로 만든 우리의 

국악기

어울림 마당 칠언시 짓기

이룸 마당 평가

사랑, 

이별, 

그리고 

그림움

1. 시상 전개 방식을 통

해 이해하고 감상한다.

2. 선인들의 감정과 정

서를 이해한다.

3. 한자 어휘의 뜻을 이

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

용한다.

열린 마당 심미적 감성 기르기

無語別 - 임제 (오언 절구)

自述 - 이옥봉 (칠언 절구)

익힐 한자

작가 소개

익힘 마당 시상 전개 방식

생활 마당 　

채움 마당 자술에 관련된 일화

읽기 마당 원이 엄마의 애처로운 편지

어울림 마당 한시 재구성하기

이룸 마당 평가

봄날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며

1. 대우법을 이해한다.

2. 봄밤의 정취를 담은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열린 마당 심미적 감성 기르기

春 - 정몽주 (오언 절구)

春夜喜雨 - 두보 (오언 율시)

익힐 한자

작가 소개

익힘 마당 대우법

생활 마당 　

채움 마당 감상 이백 문집

읽기 마당 이백과 두보

어울림 마당 창작물 비교하기

이룸 마당 평가

정리 마당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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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은 해당 소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과 관련하여 본문 학습 전 간단

한 활동을 통해 흥미롭게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예측하는 부분이다.

‘익힐 한자’는 해당 단원에서 익힐 한자의 모양과 음, 뜻을 익히는 부분이다.

‘익힘 마당’은 본문을 바르게 읽고 풀이하며 의미와 주제를 이해하고, 이와 함께 

본문과 관련된 한문의 기초 지식을 다지는 부분이다.

‘생활 마당’은 한자와 어휘를 중심으로 일상용어와 다른 교과 학습 용어, 성어 등

을 익혀 어휘의 의미를 알고 그 쓰임을 이해하는 부분이다.

‘채움 마당’은 본문과 관련된 보충, 심화, 학습 내용을 익히는 부분이다.

‘문화 마당, 읽기 마당’은 한자문화권의 문화, 선인들의 전통문화, 본문과 관련한 

읽을거리와 사진, 삽화를 통해 한문에 대한 사고력을 넓히고 통합교과적 사고 능력

을 기르는 부분이다.

‘어울림 마당’은 생활 속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는 체험 중심의 흥미로

운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등 핵심역량을 기르는 부분이다.

‘이룸 마당’은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항을 풀면서 소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다.

11) 비상교육

비상교육 교과서는 총 8단원이며 192페이지이다. 그 중 한시단원은 1단원이며, 

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비상교육

대단원 한시 감상

학습목표

1. 자연을 노래한 한시를 읽고 풀이하며 자연을 대하는 선인들의 마음을 느껴 본다.

2. 이별을 노래한 한시를 읽고 풀이하며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를 느껴 본다.

3.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한시를 읽고 풀이하며 시대 상황에 가슴 아파한 

선인들의 정서를 느껴 본다.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자연을 

노래하며

1. 분위기에 맞게 낭송한다.

2.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3. 자연을 노래한 한시

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

상한다.

春興 - 정몽주 (오언 절구)

山行 - 두목 (칠언 절구)

한자 익히기

작가 소개

한시 익히기
한시의 시체

절구, 압운법　

마음통 문화통 그리지 않고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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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통 문화통’은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읽음으로써 인성역량, 창

의적 사고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다.

‘창의 융합 발전소’는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 부분이다.

‘한자와 어휘’은 한자의 부수, 모양, 음, 뜻을 통해 한자와 한자 어휘를 익히고 

창의 융합 발전 소

한자와 어휘
한자

계절과 관계 있는 어휘

실력 다지기 평가

이별을 

노래하며

1. 분위기에 맞게 낭송한다.

2. 시상 전개 방식을 이

해한다.

3. 이별을 노래한 한시

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

상한다.

送人 - 정지상
(칠언 절구)
踰大關嶺望親庭 - 
신사임당 (칠언 절구)

한자 익히기

작가 소개

한시 익히기 시상 전개 방식

마음통 문화통
누이와 이별하며

창의 융합 발전소

한자와 어휘
한자

시와 관계있는 어휘

실력 다지기 평가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1. 분위기에 맞게 낭송한다.

2. 대우법을 이해한다.

3. 시대의 아픔을 노래

한 한시의 내용을 이해

하고 감상한다.

祭塚謠 - 이달 (칠언 절구)

春望 - 두보 (오언 율시)

한자 익히기

작가 소개

한시 익히기
형식

대우법

마음통 문화통
시대를 풍자한 한시

창의 융합 발전소

한자와 어휘
한자

시사 한자 어휘

실력 다지기 평가

단원 

마무리
　

정리하기

한시 읽기

압운법

대우법

시체, 시상 전개 방식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점검하기 평가

문일

지십
　

한시 

손수제작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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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문일지십 활동’은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탐구, 

체험, 협력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다.

12) 대명사

대명사 교과서는 총 25단원 169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한시는 3단원이

며, 1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대명사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계절의 

정취

1. 형식을 말할 수 있다.

2.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3.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터 닦기
계절이 변하면 무슨 생각

을 하는지 말해보자

씨앗심기

春曉 - 맹호연 (오언 절구)

山寺夜吟 - 정철 (오언 절구)

싹 틔우기 한시의 형식

나무 키우기

인생 마당

문화마당

(24절기의 이름과 특징)

꽃 피우기 한문의 디딤돌

열매 맺기 평가

이별과 

그리움

1. 시상 전개 방식을 알 수 

있다.

2. 주제를 말할 수 있다.

3. 풀이하고 감상할 수 있다.

터 닦기
자신이 이별한 경험에 대

해 말해 보자

씨앗 심기

無語別 - 임제 (오언 절구)

踰大關嶺望親庭 - 

신사임당 (칠언 절구)

싹 틔우기 시상 전개 방식

나무 키우기

고향의 부모를 그리다

신사임당과 율곡이 태어난 

오죽현

꽃 피우기 　

열매 맺기 평가

자족의 

삶

1. 시상 전개 방식을 알 수 

있다.

2. 주제를 말할 수 있다.

3. 풀이하고 감상할 수 있다.

터 닦기
그림을 보고 시의 내용을 

유추해 보자

씨앗 심기

江村 - 두보 (칠언 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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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닦기(동기유발)’는 학습내용의 이해를 돕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을 통해 

수업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터를 닦는 부분이다.

‘씨앗 심기(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단원 학습에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

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싹 틔우기(본문 풀이, 학습 마당)’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본문 해석 순서와 풀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학습마당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상세

히 다룬 부분이다.

‘나무 키우기(인성 마당, 문화 마당)’는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의 3대 영역을 나무 기둥으로 설정하여 융합교육 단계로 설정한 부분

이다.

‘꽃 피우기(학습 활동, 수업 활동)’는 학습 내용을 수업을 통해 꽃 피울 수 있도

록, 읽기, 이해, 표현, 탐구, 토의, 분석, 적용 등을 제공한 심화 학습 단계부분이다.

‘열매 맺기’는 형성평가와 수행평가로 구성된 부분이다.

13) 장원교육

장원교육 교과서는 총 7단원 187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한시는 1단원, 

1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싹 틔우기 대우법

나무 키우기
전쟁의 참상 – 석호리

갈매기를 벗하다 – 압구정

꽃 피우기 　

열매 맺기 평가

출판사 장원교육

대단원 한시의 멋과 맛

학습목표 1. 한시의 형식과 그 특성을 이해하고 선인들의 정서에 공감해 보자

소단원 학습목표 주내용 부수적 내용

자연의 

정취

1.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2. 소재를 찾을 수 있다.

3. 계절을 노래한 한시 내용

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見新月 - 정온 

(오언 절구)

春興 - 정몽주 

(오언 절구)

신습 한자

풀이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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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쓱쓱 형식과 특징-시체

어휘 쓱쓱 한자, 어휘

이야기 솔솔 하여가와 단심가

평가 술술 평가

시대의 

노래

1.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2.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3.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 한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

다.

蠶婦 - 장유 (오언 절구)

絶命辭 - 황현 

(칠언 절구)

풀이 쓱쓱

신습 한자

풀이 쓱쓱 　

본문 쓱쓱 압운법, 대우법

어휘 쑥쑥 한자, 어휘

이야기 솔솔 사람을 구한 한시

평가 술술 평가

이별의 

미학

1.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2. 지명과 인명에 유의하여 

한시의 내용을 이해한다.

3. 이별을 노래한 한시의 내

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送人 - 정지상 

(칠언 절구)

黃鶴樓送孟活之廣陵 

- 이백 (칠언 절구)

신습 한자

풀이 쓱쓱 　

본문쓱쓱 송인을 통해 본 한시 감상법

어휘 쑥쑥 한자, 어휘

이야기 솔솔 정지상과 김부식의 시 대결

평가 술술 평가

사랑의 

설렘과 

기다림

1. 시상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2. 사랑의 설렘을 노래한 한시

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采蓮曲 - 허난설현

(칠언 절구)

小樂府 - 이제현

(칠언 절구)

신습 한자

풀이 쓱쓱 　

본문 쓱쓱 시상 전개 방식

어휘 쑥쑥 한자, 어휘

이야기 솔솔 퇴고의 유래

평가 술술 평가

단원 

톡톡 

정리

　

시체

압운, 대우법

시상 전개 방식

감상법

단원 

톡톡 

평가

　 평가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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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쓱쓱’은 본문의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 풀이하면서 학업 성취

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신습 한자’는 소단원별로 배워야할 한자를 제시한 부분이다.

‘본문 쏙쏙’은 본문의 배경지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학습의 이

해를 돕고 관련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이다.

‘어휘 쑥쑥’은 본문에 나온 한자의 어원과 쓰임을 제시하였고, 한자 낱자의 뜻을 

바탕으로 단어의 뜻을 생각해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 어휘를 제시한 

부분이다.

‘이야기 솔솔’은 선인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한문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이다.

‘평가 솔솔’은 소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다양한 형식의 형성 

평가 문제를 제시한 부분이다.

‘문화 人’은 대단원과 관련 있는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부분이다.

<한문Ⅰ>13종 교과서의 한시단원의 현황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이는 2015 개

정 한문과 교육과정이 실제 13종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피기 위함이었

다. 살펴본 바대로 모든 교과서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했다. 

그러하기에 모든 교과서의 한시단원이 획일화 되어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어 Ⅲ장 2절에서는 한시영역의 세부적인 성취기준이 실제 교과서에 반영된 양상을 

형식, 내용, 부수적 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문화 人 김구 선생이 사랑한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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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시영역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반영 양상

1. 2009와 2015 한시영역 성취기준

Ⅱ장 1절에서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 절에서는 2009와 2015 한시영역 성취기준 해설의 변화 양상 및 성취기준

의 취지를 살펴보겠다.

  1) 한시영역 성취기준

2009 교육과정에서 한시영역의 성취기준은 크게 둘로 나누어졌는데 아래와 같

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시영역의 성취기준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축약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와 같다.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표면상으로는 한시의 성취기준이 2개에서 1개로 줄었지만 실제 한시 교육 변화

와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물론 2009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은 때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빠져 있지만, 실제 현행 13종 교과서에

서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이 되는 작품 밖의 외부적인 지식과 정보를 충분

히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집필진이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사전적인 배경 지식

이 중요함을 인지한 것이다. 비록 성취기준에서는 배경 지식에 대한 언급이 빠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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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집필진의 현명한 판단이 실제 교과서에 반영된 셈이다. 또한 2015 개정 교육

과정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

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라는 언급은 적절하다. 한시 학습은 독특한 형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실제 작품

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부분에 유기적으로 활용해야만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시의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한시 학습을 위해서는 절대 간

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실제 교과서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

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 2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한시영역 성취기준 해설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는 성취기준을 보면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데, 실제 성취기준 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2009와 

2015 개정 한시영역의 성취기준 해설의 큰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9 성취기준 해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시체(詩

體), 압운법(押韻法), 평측법(平仄法), 대우법(對偶法) 등 한시의 형식과 특징에 대한 지

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시체(詩

體), 압운(押韻), 대우(對偶),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등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지식

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한시의 올바른 이해와 감상을 위해서는 한시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을 언급하면서 한시의 형식에 대해 개괄했다. 2009에는 ‘시체’와 ‘압운법’, ‘평측

법’, ‘대우법’에 대해 언급했고 2015에는 ‘시체’와 ‘압운’, ‘대우’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을 언급했다. 2009에 언급한 ‘평측법’이 2015에는 빠졌고, 대신 ‘시상 전개 

방식’이 추가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시체와 압운법, 대우법, 그리고 시상 전개 및 평측법 대한 세부적

인 성취기준 해설을 2009와 2015를 비교 검토하면서 취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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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체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언급한 시체는 각각 

다음과 같다.

<2009 성취기준 해설>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눌 수 있다. 고체시는 고시(古詩)라고도 하는데, 당(唐)나라 때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

전부터 지어진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字數), 운율(韻律) 등에 대한 규칙이 비교적 

자유로운 한시를 말한다. 고체시 중에서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된 것을 오언 고시

(五言古詩), 7자로 된 것을 칠언 고시(七言古詩)라고 한다. 이외에도 한 구의 자수가 4자

로 된 사언시(四言詩), 각 구의 자수가 일정하지 않은 잡언시(雜言詩) 등이 있다. 또한 

한(漢)나라 때 민간의 가요(歌謠)를 채집하는 기관인 악부(樂府)에서 수집ㆍ정리한 민간

의 가요 및 이를 모방하여 지은 후대 시인들의 작품을 아울러 이르는 악부시(樂府詩)도 

고체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체시는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

(字數), 운율(韻律) 등에 대한 규칙이 엄격한 한시를 말한다. 절구(絶句)와 율시(律詩)가 

여기에 속한다.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된 것을 오언 율시(五言律詩), 7자로 된 것을 

칠언 율시(七言律詩)라고 한다. 율시 중에서 작품 한 수의 구수가 10구 이상으로 된 장

시(長詩)를 특히 배율(排律)이라고 하는데, 역시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된 것을 오언 

배율(五言排律), 7자로 된 것을 칠언 배율(七言排律)이라고 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뉘며, 한 구(句)의 자수(字數)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

시체에 대한 해설이 2009에 비해 2015에는 대폭 축소되었다. 2019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근체시와 고체시의 구별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근체시 중, 글자 수에 

따른 시체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소개했다. 더불어 절구와 율시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한시의 시체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2015년에는 2009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현행 교과서에서도 2015의 성취기준 해설만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이 2009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한시의 시체에 대해 개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체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체시가 무엇인지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것을 근거로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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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는지, 그렇다면 고체시와 근체시의 변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

어지 않았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그래도 ‘당(唐)나라’를 기준으로 고체시와 근체

시를 구별한다는 언급과 구수(句數), 자수(字數), 운율(韻律) 등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는 대략적인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2015에는 완전히 삭제되었

다.

또한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한 구(句)의 자수(字數)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라고 하여, 고체시나 근체시 모두 오언시와 칠언시가 있다고만 언급

했다. 그런데 실제 교과서에서는 근체시의 경우 절구와 율시로 나누고 다시 자수에 

따라 오언 절구, 칠언 절구, 오언 율시, 칠언 율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너무 

소략한 설명으로 인해, 시체의 전반에 대한 개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근체시의 시상 전개와 관련해 절구는 기승전결, 율

시는 수련ㆍ함련ㆍ경련ㆍ미련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다. 이 부분은 

실제 시상 전개나 대우법, 압운법 등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부분이기에 설명이 필요

한 대목이다.

시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그런데도 2015에 언급한 대목은 2009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이

렇게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도 궁구해 보아야 한다. 2009의 성취기준 해설은 시체

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2015의 성취기준 해설은 시체

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시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는 실제 한시 작품

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실제 교과서에서도 2015

의 성취기준 해설만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역시 한시에 대해 접근하는 초보

자들을 위해, 시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오히려 한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시의 시체에 대한 명확한 학습보다는 오히려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목표를 둔 것이라 이해된다.

(2) 시상 전개

2009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 시상 전개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 다만, 절구와 

율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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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성취기준 해설> 절구는 작품 한 수(首)의 구수가 4구로 된 것으로, 각 구의 명

칭을 기구(起句: 제1구), 승구(承句: 제2구), 전구(轉句: 제3구), 결구(結句: 제4구)라고 

부른다.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된 것을 오언 절구(五言絶句), 7자로 된 것을 칠언 절

구(七言絶句)라고 한다. 율시는 보통 작품 한 수(首)의 구수가 8구로 된 것으로, 두 구를 

묶어 연(聯)이라고 하여 각 연의 명칭을 수련(首聯: 제1·2구), 함련(頷聯: 제3·4구), 경련

(頸聯: 제5·6구), 미련(尾聯: 제7·8구)이라고 부른다.

우선 2009 성취기준에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2009에 

언급된 절구의 기승전결이나 율시의 수련ㆍ함련ㆍ경련ㆍ미련은 시상 전개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 이에 반해,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시상 전개 방식’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15 성취기준 해설> 한시(漢詩)의 시상(詩想)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네 구(句)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 기

구(起句)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承句)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ㆍ발전시키며, 

전구(轉句)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ㆍ전환시켰다가, 결구(結句)

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시상 전개 방식을 소개하면서 ‘기승전결’만을 소개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의 시상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지면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일단 한시

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는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필수적인 요

소이다. 그렇기에 2009에 없었던 시상 전개 방식을 소개한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시 시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언급은 근체시 중 절구에 해당하는 논의로, 마치 고체시나 근체시에 모두 적용되고 

근체시 중 절구나 율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근체시 중 

‘절구’에 해당하는 논의라고 분명히 명시해야 오해를 일소시킬 수 있다. 이어 ‘네 

구(句)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라고 하면서 절구의 시상 전개에 대해 소개

하면서, 율시의 시상 전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 살핀,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의 시체의 소개와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 ‘시체’에서 절

구나 율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가장 기본적인 절구의 시상 전개 방식만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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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것이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의 마지막 부분의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라고 언급도 한시 학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에 적절하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의 ‘시상 전개’에 대한 언급을 통해 본다면, 고등학교 한시 

학습은 절구를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시체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대우법에서도 율시의 함련ㆍ경련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압운법 역시 대략적인 소개로 그친 것은, 결국 고등학교 한시 학습

은 절구를 위주로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셈이다. 물론 실제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 

작품의 시체를 확인하면, 그 취지가 어떤 것인지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3) 대우법

2009와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 대우법에 대한 언급은 각각 다음과 같다.

<2009 성취기준 해설> 대우법(對偶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

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율시는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에서 

대우를 이루어야 하지만, 절구는 기구(起句)와 승구(承句) 또는 전구(轉句)와 결구(結句)

에서 대우를 이루기도 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 대우법(對偶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

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2009의 경우에는 ‘율시는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에서 대우를 이루어야 하지만, 

절구는 기구(起句)와 승구(承句) 또는 전구(轉句)와 결구(結句)에서 대우를 이루기

도 한다.’라고 했지만,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는 시체에 대한 언급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의 경우, 

시체에서 절구나 율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승전결이나 수련ㆍ함련ㆍ경련ㆍ미련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대우가 필수적인 율시의 함련ㆍ경련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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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법이란 기본적으로 한시의 음악적인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

해 필요하다. 실제 현행 13종 교과서에서 대우법에 대한 실례를 든 경우도 있었지

만,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측면에서, 대우법을 통해 노린 효과가 무

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이 반영된 현행 교과서에서도 성취기준 해설에 나온 것만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간략해진 2015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본다

면, 한시의 형식에 대한 소개보다는 오히려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

을 맞추었기에 소략한 언급에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 율시와 관련된 언급이 시체와 

대우법에 생략된 것은 고등학교 한시 교육에서는 절구만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셈이다. 그렇다면 굳이 ‘출구(出句)’, ‘대구(對句)’라는 

언급도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4) 압운법

2009와 2015 성취기준 해설에 실린 압운법에 대한 언급은 각각 다음과 같다.

<2009 성취기준 해설> 한자의 발음은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성모는 우리말의 초성(初聲)에 해당하고 운모는 우리말의 중성(中聲)과 종성(終聲)에 

해당한다.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 자리를 운모(韻母)가 같은 글

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 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이 운자는 옛 운서

(韻書)에 따라 고음(古音)에 의거하여 쓰므로 오늘날의 발음과는 다른 것도 있다. 종성이 

없는 것은 중성만 같으면 같은 운이 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 자리에도 달 수 있다.

<2015 성취기준 해설>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

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 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운자

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

시체 및 대우법과 마찬가지로 압운법에 대해서도 2009에 비해 2015에는 대폭 

축소되었다. 2009의 경우에는 ‘성모’나 ‘운모’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설명이 보이는

데, 2015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2009에는 “이 운자는 옛 운서(韻書)에 

따라 고음(古音)에 의거하여 쓰므로 오늘날의 발음과는 다른 것도 있다.”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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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자 발음과 다르기에 운자를 현재의 발음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

다. 그러나 2015의 경우,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

라는 말도 문제시 될 수 있다. 물론 시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에, 이렇게 간

단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고체시에도 압운법이 적용된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압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압운법은 근체시에만 철저하게 적용되며, 오언 

절구의 경우에는 2,4구 끝, 오언 율시의 경우에는 2,4,6,8구 끝, 칠언 절구의 경우

에는 1,2,4구 끝, 칠언 율시의 경우에는 1,2,4,6,8구 끝에 놓인다.

2015의 경우 압운법에서 언급한 개념이나 실제 운용 방식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살핀 시체 및 대우법의 언급과도 동궤를 이룬다. 

시체 및 대우법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한시의 형식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압운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에

서 한시 학습은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5) 평측법

우선 2009 성취기준에서 언급한 ‘평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성취기준 해설> 한자의 성조는 평성(平聲), 상성(上聲), 거성(去聲), 입성(入聲)

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사성(四聲)이라고 한다. 또한 사성 중에서 낮고 

평평한 소리인 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곧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소리인 상성, 거

성, 입성을 뭉뚱그려 측성(仄聲)이라고 한다. 평측법(平仄法)은 한시를 지을 때 구(句)를 

이루는 각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평성에 해당하는 한자와 측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일정하게 배치하는 규칙을 말한다. 평측법 중 첫째 구 둘째 자가 평성으로 시작하는 것

을 평기식(平起式)이라고 하고, 측성으로 시작하는 것을 측기식(仄起式)이라고 한다. 오

언 근체시는 측기식이 정격(正格)이고, 칠언 근체시는 평기식이 정격이다. 단, 평측법은 

익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따지지 않도록 한다.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한자나 한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측을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2009 성취기준 해설에서

는 평측을 언급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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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 그러나 실제 한자 한 글자마다의 평측에 대한 학습은 쉽지 않기에, 학습

자에게 엄청난 부담감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5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빼버렸다. 2015에서 평측에 대한 언급을 완전

히 제거한 것은, 한시 초보자들에게 한시의 형식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09에는 ‘시체’와 ‘압운’, ‘평측’, ‘대우’에 대해 언급했고 2015에는 ‘시체’와 ‘압

운’, ‘대우’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을 언급했다. 2009에 언급한 ‘평측’이 2015에는 

빠졌고, 대신 ‘시상 전개 방식’이 추가되었다. 비록 2015 성취기준 해설은 2009 

성취기준에 없던 ‘시상 전개’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2009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시의 형식에 대한 언급이 2015에 대폭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

단 한시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에게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한시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은 학습 부담만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한시

의 형식에 대한 이해보다는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시 초보자들에게는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에 2015 성취기준 

해설은 일단 학습하기 어려운 한시 형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가장 기

본적인 시체라고 할 수 있는 ‘절구’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2. <한문Ⅰ> 교과서의 성취기준 반영 양상 

  1) 형식 관련 성취기준의 교과서 반영 양상

본 절에서는 실제 각 교과서에서 언급한 한시의 형식에 대한 것을 한자리에 모

았다. 기본적인 한시의 형식인 시체(詩體), 시상 전개, 압운법, 대우법에 대한 각 

교과서의 언급 유무(有無)는 다음과 같다.

출판사 시체 시상전개 압운법 대우법 비고

이젠미디어 o o o o 선행학습 및 대단원 정리　

씨마스 o o o o 부기 및 대단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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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 있는 ‘o’는 해당 형식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의미이며, ‘x’는 해당 형

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고’란에서의 ‘선행학습’은 한시의 형식에 

대해 따로 영역을 마련하여 한시의 형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

미이고, ‘부기’는 실제 한시 작품을 감상하는 부분에 부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

원정리’는 한시영역의 말미에서 다시 한시 형식에 대해 짤막하게 정리한 것을 말한

다.

‘이젠미디어’의 경우 실제 한시 작품에 대한 학습 이전에 한시의 형식에 대해 지

면을 할애해 설명한 것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체제로 한시의 이해에 적

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12종의 교과서는 실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한시의 형식에 대해 소개했다.

여기에서는 시체, 시상 전개, 압운법, 대우법의 순서대로 각 교과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한자리에 모아 2015 성취기준 해설의 반영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시체(詩體) 관련 성취기준의 교과서 반영 양상

① 이젠미디어

한시의 시체(詩體)는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눈다.

와이비엠 o o o o 부기

동아출판 o o o o 부기 및 단원 정리

다락원 o o o o 부기 및 단원 정리

대학서림 o o o o 부기

미래엔 o o o o 부기

천재교과서 o o o o 부기 및 문화와 인성

지학사 o o o o 부기 및 마무리

금성출판사 o o o o 부기　

비상교육 o o o o 부기 및 단원 마무리

대명사 o o o o 부기　

장원교육 o o o o 부기 및 단원 톡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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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시기 특징

고체시 당(唐)나라 이전에 널리 쓰인 한시 비교적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음.

근체시 당(唐)나라 때 형성된 한시 일정한 형식이 있으며 엄격하게 지켜짐.

일반적으로 근체시의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구의 자수에 따라 오언시와 칠언시로 

구분한다. 그리고 한 수(首)가 4구로 이루어지면 절구(絶句)라 하고, 한 수가 8구로 이루

어지면 율시(律詩)라 한다.

‘이젠미디어’ 교과서에서는 오언 절구와 칠언 절구만을 소개하고 있다. 2015 성

취기준 해설에서 ‘절구’만을 학습 대상으로 삼은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당

(唐)나라’를 기준으로 고체시와 근체시가 나뉜다는 것과 고체와 근체시의 특징에 

대해 소개한 부분 및 근체시 중 절구와 율시에 대해 소개한 부분은 2015 성취기준 

해설에 없는 부분이다.

② 씨마스 

시의 형식에 따라 :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 근체시 중 4개의 구(句)로 된 

시를 ‘절구(絶句)’라고 함.

한 구의 자수(字數)에 따라 : 오언시와 칠언시

인용한 전체 작품은 6수인데, 모두 오언 절구와 칠언 절구뿐이다. 시체에 대한 

설명과 실제 인용 작품이 모두 절구인 것은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하게 반영

한 결과이다.

③ 와이비엠

한시는 크게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눌 수 있다. 고체시는 唐나라 때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지어진 시의 한 형태로서, 구(句)의 수, 글자의 수, 운율 등에 대한 규칙이 比

較的 자유로운 한시이다. 근체시는 당나라 때 성립된 시의 한 형태로서, 구의 수, 글자의 

수, 운율 등에 대한 규칙이 엄격한 한시이다. 근체시는 다시 구의 수와 글자의 수에 따

라 절구와 율시로 나뉜다. 

절구는 구의 수가 4구로 된 것으로 한 구의 글자가 5자로 된 것을 五言絶句, 7자로 

된 것을 七言絶句라고 한다. 율시는 구의 수가 8구로 된 것으로, 한 구의 글자가 5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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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五言律詩, 7자로 된 것을 七言律詩라고 한다.

‘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오언 절구 2수와 칠언 절구 2수 그리고 오언 율시 1수

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했다. 고체시와 근체시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

해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근체시 중, 절구뿐만 아니라 율시의 시체에 대해서도 상

세하게 설명했다. 이는 실제 교과서에서 인용한 한시 작품이 절구뿐만 아니라, 율

시도 포함되어 있기에, 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 상세해진 것이다.

④ 동아출판

한 구(句)가 5자씩 4구로 구성된 한시를 ‘오언 절구(五言絶句)’라고 한다.

근체시는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서 句數, 字數, 韻律 등에 대한 규칙이 엄격한 한시

이다. 

절구(絶句): 한시의 근체시(近體詩) 시체의 하나. 작품 한 수(首)의 구수(句數)가 4구로 

된 것이다. 한 구가 7자씩 4구로 구성된 한시를 ‘칠언 절구(七言絶句)’라고 한다.

율시(律詩): 한시의 근체시(近體詩) 시체의 하나. 보통 작품 한 수(首)의 구수(句數)가 

8구로 된 것이다. 두 구를 묶어 연(聯)이라고 하고 특별히 수련(首聯: 1ㆍ2구), 함련(함

련: 3ㆍ4구), 경련(頸聯: 5ㆍ6구), 미련(尾聯: 7ㆍ8구)이라고 한다. 한 구의 자수가 5자

로 된 것을 ‘오언 율시(五言律詩)’, 7자로 된 것을 ‘칠언 율시(七言律詩)’라고 한다.

‘성큼 성큼’의 각 작품의 말미에서 위와 같이 부기 설명했다. 또한 한시영역의 말

미인 ‘단원 정리’에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 고체시와 

근체시의 구별 및 근체시의 절구와 율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실제 교과

서에서 인용한 작품은 오언 절구와 칠언 절구 그리고 오언 율시였다. 율시가 포함

되었기에, 율시에 대한 정보도 세세하게 제공한 것이다. 이는 2015 성취기준 해설

보다 상세한 것으로, 교과서에서 실제 인용한 작품의 시체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⑤ 다락원

(1) 고체시(古體詩): 근체시 이전에 지어진 자유로운 형식의 한시로, 근체시가 나온 후

에도 그 형식을 따르지 않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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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체시(近體詩): 중국 당나라 때 성립된 규칙이 엄격한 한시.

절구(絶句): 네 구(句)로 이루어진 시로, 한 구의 글자 수에 따라 오언시와 칠언시로 

나뉨.

율시(律詩): 여덟 구로 이루어진 시로, 한 구의 글자 수에 따라 오언시와 칠언시로 나

뉨.

‘본문 풀이’에서 ‘도움말’을 통해 각 작품의 형식에 대해 언급했으며, ‘실천 열매 

맺기’에서 개괄적으로 다시 소개했다.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충실하게 반영하면

서 실제 인용 작품 중에 율시가 포함되어 있기에, ‘절구’와 ‘율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⑥ 대학서림

ㆍ 고체시 : 고시(古詩)라고도 함.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지어진 시체를 말한다. 

규칙이 비교적 자유롭다.

ㆍ 근체시 :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서 작품상의 규칙이 엄격한 시이다.

근체시의 형식

글자 수 구의 수 한시의 형식 명칭

5(五言)
4 절구 오언 절구

8 율시 오언 율시

7(七言)
4 절구 칠언 절구

8 율시 칠언 율시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근체시의 형식을 추가 보충했다. 고

체시와 근체시에 대해 대략적으로 언급하면서 ‘고체시는 규칙이 비교적 자유롭고 

근체시는 규칙이 엄격한 시’라고 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과서에서는 절구와 율시를 소개했기에, 근체시의 형식 부분

에서도 율시에 대해 보충한 것이다.

⑦ 미래엔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근체시(近體詩)와 고체시(古體詩)로 나뉘며, 한 구의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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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따라 오언시와 칠언시 등으로 나뉨.

2015 성취기준 해설과 대동소이한 언급이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절구만을 실고 

있기에, 이 정도의 설명이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시체가 크게 근체시와 

고체시로 나뉘며’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⑧ 천재교과서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뉘고, 한 구(句)의 자수(字數)에 따라 오언

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

간략하게 시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했다. 그리고 실제 교과서에서도 절구만이 

실려 있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한시 교육목표에 부합하도

록 절구만을 소개했다. 

⑨ 지학사

당나라 이전에 지어진 시를 고체시, 이후에 지어진 시를 근체시라 한다. 고체시는 구

수, 자수, 운율 등에 대한 규칙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근체시는 이와 같은 규칙이 엄격하

다. 근체시에는 4구로 이루어진 절구(絶句)와 8구로 이루어진 율시(律詩)가 있다. 五言詩

는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시로 오언 절구와 오언 율시가 있고, 七言詩는 일곱 글자로 이

루어진 시로 칠언 절구와 칠언 율시가 있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이나 다른 교과서에 비해 시체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

다. 절구뿐만 아니라 율시에 대한 소개는 실제 교과서에서 오언 율시를 소개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보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⑩ 금성출판사

고체시(古體詩): 당나라 이전부터 널리 지어진 시체로, 규칙이 비교적 자유로움.

근체시(近體詩):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 규칙이 엄격함.

오언(五言): 한 구(句)가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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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언(七言): 한 구(句)가 일곱 글자로, 이루어진 형식.

절구(絶句): 전체가 4구로 이루어진 근체시.

율시(律詩): 전체가 8구로 이루어진 근체시.

오언 절구(五言絶句): 한 구가 5자이며, 기(起)ㆍ승(承)ㆍ전(轉)ㆍ결(結)의 4구로 이루

어진 시.

칠언 절구(七言絶句): 한 구가 7자이며, 기(起)ㆍ승(承)ㆍ전(轉)ㆍ결(結)의 4구로 이루

어진 시.

‘율시(律詩)’는 일반적으로 작품 한 수(首)가 8구로 된 것을 말하며, 두 구를 묶어 ‘연

(聯)’이라고 한다. 각 연은 수련(首聯: 1,2구), 함련(頷聯: 3,4구), 경련(頸聯: 5,6구), 미

련(尾聯: 7,8구)이라고 한다. 한 구가 5자씩 8구로 이루어진 시를 ‘오언 율시(五言律詩)’, 

한 구가 7자씩 8구로 이루어진 시를 ‘칠언 율시(七言律詩)’라고 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이나 다른 교과서에 비해 시체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다. 다

만 이러한 정보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 30페이지 분량의 영역에 이

곳저곳 흩어져 있어, 시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교과서에 절구뿐만 아니라, 율시도 소개하고 있기에 율시에 대한 부분을 보충 설명

한 것이다. 다만 ‘오언 절구(五言絶句)’와 ‘칠언 절구(七言絶句)’에 대해 소개한 부

분을 ‘절구’라는 한 항목으로 묶어도 괜찮을 듯하다.

⑪ 비상교육

한시는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뉘며, 한 구의 자수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

다.

절구 : 전체 4구로 이루어진 근체시. 한 구가 5자인 것을 오언 절구, 7자인 것을 칠언 

절구라고 한다. 

5자씩 8구로 이루어진 한시를 오언 율시라고 하고 율시의 두 구를 묶어 연(聯)이라고 

한다.

한 자리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체의 작품이 나온 경우에 옆면에 부기

한 것이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언급으로만 

보면, 절구와 율시가 근체시에 포함된다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 2015 성취기준 해

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실제 교과서에서 오언 율시를 소개하고 있기에 오언 율

시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부기한 채, 칠언 율시에 대한 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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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서에서 오언 율시만을 소개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체에 대한 개괄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⑫ 대명사

* 고체시(古體詩) : 당나라 초기에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지어진 시체(詩體)를 

말한다. 시구(詩句)에 제한이 없고, 한 구의 자수도 4자, 5자, 7자로 된 것과 자수가 일

정치 않은 장단구(長短句) 등 다양하다.

* 근체시(近體詩) : 당나라 때 발생한 시형으로, 고체시보다 작품상의 규칙이 엄격한 

시다. 즉, 구수(句數)의 제약은 물론, 압운법(押韻法), 평측법(平仄法)의 규칙과 대우의 

구성 방식도 준수해야 한다.

* 절구(絶句) : 起, 承, 轉, 結의 4구로, 1구의 자수가 5자인 것은 오언 절구, 7자씩인 

것은 칠언 절구라 한다.

* 율시(律詩) : 1ㆍ2구인 수련(首聯), 3ㆍ4구인 함련(頷聯), 5ㆍ6구인 경련(頸聯), 7ㆍ

8구인 미련(尾聯)으로, 1구의 자수가 5자인 것은 오언 율시, 7자씩인 것은 칠언 율시라 

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 시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고체시와 근체

시와 구분에 대해서도 상세하다. 그러나 절구와 율시가 근체시의 시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충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교과서에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측

면에서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2015 성취

기준 해설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느껴진다.

⑬ 장원교육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뉘며, 한 구(句)의 자

수(字數)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

* 고체시: 당나라 때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지어진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

(字數) 등에 대한 규칙이 비교적 자유롭다.

* 근체시: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字數) 등에 대한 규칙이 엄격

하다. 네 구(句)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 자수에 따라 오언 절구, 칠언 절구로 나

뉜다.



- 53 -

고체시와 근체시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실

제 교과서에 절구만을 소개하고 있기에, 절구 시체만에 집중한 것은 나름대로의 의

미가 있다. 이 부분이 ‘단원 톡톡 정리’에도 보이는데,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표현

을 페이지를 달리 하여 중복 설명한 것이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에 부합하

도록 절구만을 소개하면서 절구에 집중했는데,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한 결

과이다.

우선 대부분의 교과서가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했다. 일부 교과서에

서는 율시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절구만을 소개함으로써 2015 성취기준 해

설의 취지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체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해당 작품의 옆에 부기했다. 율시가 소개된 경우, 그 

작품 옆에 율시의 시체에 대해 소개했다. 오언 율시를 소개한 경우, 오언 율시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칠언 율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시체를 전체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지면이 할애되어야 한다. ‘이

젠미디어’ 교과서에서 시체를 개괄할 수 있는 지면을 실제 한시 학습 이전에 배치

한 것은 한시 학습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고체시와 근체시로 양분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고체시와 

근체시가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절구와 

율시의 경우에는 근체시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 시체에 대

한 명확한 정보와 지식의 전달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절구

만을 소개하고 있어, 절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체 관련 정보를 학습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율시와 관련된 시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이밖에 절구나 율시에 대해서도, 구수나 자수에 따라 오언 절구, 칠언 절구, 오언 

율시, 칠언 율시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지식도 소략했다. 이는 대부분의 교과서

에서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하여 절구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한 것이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체를 한 눈에 일람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

하는 영역에서 그 작품과 관련된 시체만을 소개하고 있어, 시체에 대한 정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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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저곳에 흩어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체 관련 영역을 따로 두

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고체시와 근체시를 구분하는 자구, 구수, 압운, 

평측 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설명을 해야 한다. 각 교과서에서 2015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과서에서 인용한 작품을 고려하

여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시체를 일람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한시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상세하게 언급한다면, 실제 교과서 역시 이와 따라 효율적인 방향으로 

채워질 수 있다.

(2) 시상 전개 관련 성취기준의 교과서 반영 양상

① 이젠미디어

한시의 시상(詩想) 전개는 4단계, 곧 ‘기(起)-승(承)-전(轉)-결(結)’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한시는 기구와 승구에서 경치를 묘사하고, 전구와 결구에서 

시인의 정서를 읊는 선정 후정(先景後情)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기구(起句) 시상을 불러일으킴. 주변의 경치

객관적 묘사(先景)승구(承句) 기구의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ㆍ발전시킴.

전구(轉句)
기구와 승구의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

위기를 비약ㆍ전환시킴.
작가의 정서

주관적 표현(後情)
결구(結句) 시상을 마무리하며 주제를 전달함.

전구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는 것은 기구와 승구에서 노래한 것에 대하여 시인이 말하

고자 하는 주제(主題)를 매듭짓거나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다.

실제 작품을 감상하는 곳에서도 ‘시상 전개와 감상’이라는 항목을 두어, 문답식을 

통해 기승전결의 구조를 익히고 있다. 이는 시상 전개를 익히는데 일정 정도 도움

은 된다. 그러나 인용한 4수의 작품이 모두 절구로만 되어 있고 절구에서의 시상 

전개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역시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실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에 적용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선경후정(先景後情)’이라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를 모든 한시 작품에 적

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시의 형식보다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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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2015 성취기준 해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② 씨마스

기구(起句) 시상을 불러일으킨다.

승구(承句)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ㆍ발전시킨다.

전구(轉句)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결구(結句)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한다.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2015 성

취기준 해설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제 교과서에서도 절구만을 소개하고 있기에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시상 전개가 실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적용

되지 않아, 이론이 실제에 적용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남게 되었다.

③ 와이비엠

절구의 시상(詩想)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ㆍ기(起) : 시상을 불러일으킴.

ㆍ승(承) : 시상을 이어받아 擴大ㆍ發展시킴.

ㆍ전(轉) :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飛躍ㆍ轉換시킴.

ㆍ결(結) : 전체 시상을 마무리함.

율시의 시상 전개 방식

율시는 8구로 이루어진 한시로, 두 구를 묶어 聯(연)이라고 한다. 1ㆍ2구를 수련(首聯: 

시상을 일으킴), 3ㆍ4구를 함련(頷聯: 시상을 이어받음.), 5ㆍ6구를 경련(頸聯: 시상을 

전환함.), 7,8구를 미련(尾聯: 시상을 마무리함.)이라고 부른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은 절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교과서에서 율시를 소개

하고 있기에 율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교과서에서 인용한 작품에 따라 추가 보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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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아출판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이다. 절구의 경우, ‘起句’에

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承句’에서 시상을 이어받으며, ‘轉句’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바뀌었다가, ‘結句’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한다.

절구만은 대상으로 한 2015 성취기준 해설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실제 교

과서는 오언 율시 한 수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시상 전개 방식에 대

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오언 율시 작품도 기승전결의 구조로 파악

해야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절구의 시상 전개 방식만을 언급했다면, 교과

서에 수록할 작품 역시 이에 부합하는 시체로 선별해야 한다. 아니면, 율시에 대한 

시상 전개 방식도 소개를 했어야 했다. 또한 시상 전개 방식이 실제 작품을 이해하

고 감상하는 데에 활용되지 못했다.

⑤ 다락원

한시는 일반적으로 起承轉結기승전결의 네 단계로 시상을 전개한다.

(1) 기구(起句): 시상을 불러일으킴.

(2) 승구(承句):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하고 발전시킴.

(3) 전구(轉句): 시상에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전환함.

(4) 결구(結句):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2015 성취기준 해설은 절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서는 ‘절구’

에 해당하는 언급이라는 설명이 없어, 모든 한시 작품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불러왔

다. 실제 교과서에는 두보(杜甫)의 칠언 율시인 「강촌(江村)」이란 작품이 수록되

어 있기에, 율시에 대한 시상 전개의 정보도 필요하다. 또한 실제 한시 작품을 이

해하고 감상하는 단계에서 시상 전개가 활용되지 못했다. 시상 전개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가져왔기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⑥ 대학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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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起) 시상을 불러일으킨다.

승(承)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ㆍ발전시킨다.

전(轉)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ㆍ전환한다.

결(結)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충실히 옮겨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는 두보

(杜甫)의 「춘망(春望)」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오언 율시이다. 율시의 형

식이나 시상 전개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율시 또한 기승전결의 구

조로만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절구에서도 기승전결의 구조를 통

해 실제 한시 작품을 분석하지 않았다.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그대로 반영했기

에, 실제 교과서의 편제와 어긋나게 된 것이다.

⑦ 미래엔

起  시상을 불러일으킴.

承  일으킨 시상을 이어받음.

轉  변화를 주어 전환함.

結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 더 간략하게 시상 전개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기승전결의 전개가 절구에 해당한다는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교과서에

서 절구만을 소개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2015 성취기준 해설

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기승전결의 구조가 실제 작품

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에 연결되지 못한 채, 이론만으로 남았다.

⑧ 천재교과서

일반적으로 기ㆍ승ㆍ전ㆍ결(起承轉結) 네 단계로 구성된다.

제1구(起): 시상을 일으킴.

제2구(承): 시상을 이어받음.

제3구(轉): 시상을 전환함.

제4구(結): 시상을 끝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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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취기준 해설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 정보는 절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

용한 모든 작품이 절구이기에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하지는 않다. 2015 성취기준 

해설과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절구의 시상 전개 방식도 실제 

한시를 감상하는 과정에 활용되지 못했다.

⑨ 지학사

絶句 律詩 내용의 변화

起 수련(首聯) 시상을 불러일으킴.

承 함련(頷聯)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하고 발전시킴.

轉 경련(頸聯)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ㆍ전화시킴.

結 미련(尾聯)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 지어 끝맺음.

절구와 율시에 따른 시상의 전개 과정을 제법 상세하게 소개했다. 절구만을 위주

로 한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 더 나아가 율시의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실제 교과서에 율시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시의 시상 전개에 대한 

언급 부분이 실제 율시 작품을 감상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영역의 마무

리 단계인 ‘스스로 완성하는 마무리’에 있어, 실제 작품과 결부시킨 못했다. 실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스스로 다지는 본문’의 ‘감상 더하기’에서 시상 전개 과

정과 연관해 작품을 풀이한 것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눈에 띈다.

⑩ 금성출판사

‘시상(詩想)’은 시에 나타난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으로, 네 구(句)로 이루어진 절구(絶

句)는 대개 ‘기(起)→승(承)→전(轉)→결(結)’의 네 단계로 시상이 전개된다.

시상 전개에 있어서는 절구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2015 성취기준 해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서 소개한 작품 중에는 율시도 포함되

어 있다. 율시에 대한 소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문제로 보인다. 또한 

단순하게 기승전결만을 소개한 채, 어떻게 시상이 변화되는 지에 대한 언급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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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보니, 실제 한시 작품을 시상 전개와 연계시키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

이다.

⑪ 비상교육

한시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起  시상을 불러일으킴.

承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하거나 발전시킴.

轉  시상에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전환함.

結  시상을 마무리함.

위에서 언급한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는 절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성취기

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했다. 그러나 ‘한시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언급으로만 그쳐, 모든 한시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인상을 남겼다. 실제 교과서에는 오언 율시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율시의 연 구

성이나 시상 전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절구의 경우

에도 위에서 소개한 기승전결의 방식에 따라 실제 한시를 감상하지 못했다.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실제 교과서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셈이

다.

⑫ 대명사

기  시상을 일으킴

승  시상을 발전시킴

전  시상을 전환시킴

결  시상을 정리함

시상의 전개 방식에 대해 실제 한시 작품을 번역하면서 옆에 부기했다. 그러나 

실제 작품의 이해나 감상과는 밀접한 연관을 짓지 못했다. 율시의 경우에는 칠언 

율시를 소개하면서, 실제 작품의 앞부분에 수련, 함련, 경련, 미련이라는 표기만 했

을 뿐, 2구가 한 연이 된다는 설명은 없다. 또한 율시에서의 시상 전개 과정에 대

해서는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교과서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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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제시했다.

⑬ 장원교육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구(起句): 시상을 불러일으킴.

승구(承句):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ㆍ발전시킴.

전구(轉句):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ㆍ전환시킴.

결구(結句):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우선 인용한 한시 중에 율시가 없기에 율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다. 2015 성취기준 해설과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시의 시

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은 모든 한시 작품이 이 원칙에 적용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 ‘절구’에 해당

한다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실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곳에 시상 전개 

방식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절구만을 대상으로 기승전결의 구조를 설명했다. 이는 

2015 성취기준 해설과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절구만을 소개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교과서에는 율시도 소개되어 있어 율시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어

야 한다. 실제 교과서에서 율시를 소개한 경우, 율시의 시체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 일부 교과서에서는 추가 보충했지만, 전혀 이러한 정보가 실리지 않은 교과서

도 보인다. 그래서 모든 한시의 시상 전개가 마치 기승전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가 없었다. 실제 교과서에서 율시를 언급했다면,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이를 반영하

여 율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절구의 경우, 시상 전개 방식이 기승전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다면, 실제 한

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부분에 기승전결의 구조가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

다. 그러나 시상 전개 방식이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에 적용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시상 전개 방식이 이론만으로 남은 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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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는 학습자에게 이론과 실제를 따로 학습하게 하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시상 전개와 관련된 영역을 따로 설정하여, 한 곳에서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될 것이다. 대부분 시상 전개를 실제 한시 작

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영역의 옆이 부기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 장에

서 언급하겠지만 한시영역에 있는 부수적인 학습 영역을 과감히 없애고 이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정도의 영역이 확보된다면,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곳에서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와 연계해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압운법 관련 성취기준의 교과서 반영 양상

① 이젠미디어

압운법(押韻法)이란, 한시에서 특정 구(句)의 끝자리 운모(韻母)를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자리에 같은 음조(音調)를 가진 글자가 곧 운자(韻字)이다.

한 글자에서 초성을 자모(子母)라 하고, 중성과 종성을 운모(韻母)라 한다. 운모는 중

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음과 다를 수 있다.

● 운자(韻字)의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자는 일반적으로 짝수 구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오언시는 2구와 4구에 

위치하고, 칠언시는 2구와 4구는 물론 첫째 구에 위치하기도 한다.

압운(押韻)은 현대 음악에서 힙합의 라임(Rhyme)과 유사하다. 라임은 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마지막 글자를 유사한 발음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다.

押韻法: 한시에서는 일정한 위치에 같은 음조(音調)를 가진 글자가 배치된다. 일반적

으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위치하지만, 칠언시의 경우에는 첫째 구 끝에도 운자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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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는 상세하게 압운법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운자의 위치

를 예시로 보여주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 작품을 감상하는 곳에서도 

‘시상 전개와 감상’에서 문답식을 통해 압운법에 대해 학습을 진행했다. 다른 교과

서에 비해 한시 형식을 일람할 수 있는 선행 학습 공간을 두었기에 가능한 것이었

다. 다만, 2015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부분 또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

았을까 한다.

② 씨마스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비슷한 소리의 글자로 맞추는 것을 ‘압운’이라고 하며, 압운 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부른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 글자에 다는데, 칠언시는 

보통 첫째 구의 끝 글자도 운을 맞춘다.

2015 성취기준 해설과 대동소이하며,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

서 압운법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실제 ‘본문 풀이’에서도 운자를 표시해 두어 운자

임을 확인하게 했을 뿐이다.

③ 와이비엠

押韻法 : 한시에서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맞추는 방법이

다.

韻字 : 압운 된 글자로,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 달 

수도 있다.

2015 성취기준 해설과 차이점이 없다. 실제 작품에서도 운자를 표시해 두어 운

자임을 확인하게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한시의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

상에 초점을 둔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서는 율

시도 소개하고 있기에, 율시에 대해서도 조금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④ 동아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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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에서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모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 이때 압운 된 글자를 

‘韻字’라고 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 글자에 달지만, 첫째 구의 끝 글자에도 달 

수 있다.

예) 風花日將老(로), 佳期猶渺渺(묘), 不結同心人, 空結同心草(초)

압운법에 대해서는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성큼 성큼’에서는 언급

하지 않았고 한시영역 마지막 부분의 ‘단원 정리’에서 위와 같이 언급했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압운법에 대해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예시로 

든 작품 역시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일단 예시로 든 이 작품은 근체시의 절구가 

아니라, 고시로 보인다. 절구의 경우에는 2,4구 끝글자에 운자를 붙이지만, 고시의 

경우에는 이에서 자유롭다. 또한 1구의 ‘노(老)’와 4구의 ‘초(草)’는 ‘호(皓)’의 운통

(韻統)의 글자이기에 압운에 해당하지만, 2구의 ‘묘(渺)’는 ‘소(篠)’의 운통에 속하는 

글자이기에 전체적으로 압운법에 맞지 않다. 보다 꼼꼼한 작품 선정이 필요해 보인

다.

또한 실제 교과서에는 율시도 소개되어 있다. 그렇다면 율시에 대해서도 소개가 

필요하다. 비록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절구나 율시 및 글자 수에 따른 운자의 자리

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⑤ 다락원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모(韻母: 우리말의 종성과 종성에 해당)가 같은 글자로 맞추

는 것. 주로 짝수 구의 끝에 두며, 첫째 구의 끝에도 둘 수 있음. 이때 압운 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함.

‘본문 풀이’의 ‘도움말’을 통해 각 작품의 운자에 대해 언급했으며, ‘실천 열매 맺

기’에서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절구’에 초점을 맞춘 2015 성취기준 해

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는 율시도 소개되어 있다. 그렇

다면 절구나 율시 및 글자 수에 따른 운자의 위치에 대해서도 소개가 이루어졌어

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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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학서림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

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 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

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 달 수 있다.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그대로 옮겨왔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서는 고시와 율

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고시의 경우, 압운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필요해 

보이고 율시의 경우, 1구의 끝에 운자가 붙는다는 정보도 추가해야 한다.

⑦ 미래엔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韻)이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

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도 훨씬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는 압운법에 대한 부담감

을 최소화 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한시의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이 맞춰진 2015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에 부합하려

한 것이다.

⑧ 천재교과서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모(韻母, 우리말의 中聲과 終聲)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이

다. 이때 압운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대중 歌謠에서 흔히 듣는 ‘라임’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뜻이 ‘압운(押韻)’이라고 나온

다. 사실 시가(詩歌) 문학, 즉 시와 노래에서도 구나 행(行)의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

을 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한시에서는 운자라고 한다.……한시의 운자도 마찬가지이

다. 정해진 구 끝에 운자를 맞추어 운율감과 음악성을 높이는 것이 한시의 가장 큰 특징

이다. 한시는 보통 짝수 구의 마지막 글자를 같은 계열의 운자로 맞춘다. 이를 압운이라

고 한다. 그리고 한 구의 글자가 7자로 이루어진 칠언시(七言詩)에서는 첫 번째 구에 압

운하기도 한다.

조금은 장황하게 압운법에 대해 설명했다. 압운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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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5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시의 형식보다

는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또한 ‘문화와 인성’에서 압운법에 대해 설명한 것도 적절한 배치가 아닌 듯하

다.

⑨ 지학사

한시에서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韻이 같은 글자[운자(韻字)]로 맞추는 것을 押韻法이

라 한다. 운자는 발음에서 초성을 제외하고 중성과 종성의 발음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글자들을 말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 글자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 글자에도 

달 수 있다.

오언 절구 운자 칠언 절구 운자

○○/○○◑ ○○○○/○○◑

○○/○○● ○○○○/○○●

○○/○○○ ○○○○/○○○

○○/○○● ○○○○/○○●

운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실제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오언시의 1구 끝 글자는 압운이 필수인 곳이 아니다. 작가에 따라 압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다. 칠언시의 경우에는 1구의 끝 글자에 반드시 

압운을 해야 하는데, ‘◑’로 표시한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했지만, 실제 운용 방식의 설명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실제 교

과서에서는 율시도 실려 있다. 율시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필요하다.

⑩ 금성출판사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母: 음절의 뒷부분으로, 우리말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함.)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하며, 이때 押韻한 글자를 ‘韻字’라고 한

다. 韻字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 글자에 달며, 칠언 절구의 경우, 첫째 구의 끝 글자에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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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 절구 칠언 절구

1구 ○○○○○ ○○○○○○◉
2구 ○○○○◉ ○○○○○○◉
3구 ○○○○○ ○○○○○○○

4구 ○○○○◉ ○○○○○○◉

전체적으로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다만, 칠언 절구의 경우

에는 1구의 끝 글자에도 반드시 압운을 해야 하는데, ‘칠언 절구의 경우, 첫째 구

의 끝 글자에도 달 수 있다.’라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또한 ‘금성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율시에 대해서도 제법 상세하게 소개했는데, 율시의 운자에 대한 소

개도 필요해 보인다.

⑪ 비상교육

한시에서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韻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押韻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압운한 글자를 韻字라고 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리고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영역에서 각 작품의 운자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다만, 실제 교과서에

는 율시도 수록되어 있기에, 율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⑫ 대명사

한자는 초ㆍ중ㆍ종의 세 가지 소리로 나뉘는데, 초성을 자모(字母)라 하고, 중성과 종

성을 운모(韻母)라 한다. 이 운모가 같고 성조도 같은 계열의 글자로 맞추는 것을 압운

이라고 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만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본문의 풀이 옆에서 운자만을 언

급했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는 율시도 소개되어 있다. 율시의 운자에 대한 간략

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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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장원교육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 

된 글자를 韻字라고 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

에도 달 수 있다.

* 오언 절구

   ○○○○(◉)

   ○○○○◉
   ○○○○○

   ○○○○◉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도 모두 절구이기에 2015 성취기준 해설이 충실하게 반영

되었다.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칠언의 경우에는 절구나 

율시에 모두 첫째 구 끝자리에 운자를 달아야 한다. 명확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못

한 부분이다. 예시로 든, 오언 절구의 운자를 소개한 부분에서도 1구의 끝부분에 

운자 표시를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언 절구의 1구 끝 부분은 운자를 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압운법에 대해서는 각 교과서가 2015 성취기준 해설을 대부분 충실하게 반영했

다. 이는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와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압운

법에 대해 제법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시의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의 이

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춘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에 따라 대부분 간략한 언급에 그

쳤다.

다만 절구의 경우, 오언 절구에는 2,4구 끝글자에 운자를 붙이고 칠언 절구의 경

우에는 1,2,4구 끝글자에 운자를 붙인다는 명확한 설명이 생략된 채, 모호하게 언

급한 교과서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제 교과서에 율시가 수록된 경우도 있었는데, 

율시의 압운에 대한 설명은 모든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압운법을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

다 보니,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영역에 부기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2015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와 일정 정도 부합한다. 다만 좀 더 명료한 추가 설명

은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명료한 추가 설명은 획일화된 부수적 학습 공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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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4) 대우법 관련 성취기준의 교과서 반영 양상

① 이젠미디어

한시의 대우법(對偶法)이란 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낱자가 짝이 되는 경우와 단어, 어휘, 구, 절이 

짝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春 來 梨花 白

↕ ↕ ↕ ↕

夏 至 樹葉 靑

봄이 오니 배꽃이 하얗고 ▶出句

↕ ↕ ↕ ↕

여름이 오니 나뭇잎이 푸르구나 ▶對句

대우를 이루는 두 구 중,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한다.

對偶法의 효과 : 시구의 대립적인 짝을 이용한 대우법을 사용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보다 더 강조할 수 있다.

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는 실제 대구 방식과 대우법에 대한 효과 등을 추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절구만을 소개하고 있기에, 절구에서는 대

우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언급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예시로 든 부분에서, 번

역을 위 아래로 대우라 설명했는데, 대우법은 번역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한시 본

문에 대한 대우이기에 번역에 대우법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씨마스

‘대우’란 쌍이 되어 있는 것, 또는 대칭이 되어 있는 것을 이르는 말로, 한시에서 나란

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성취기준 해설에 있는 ‘출구’나 ‘대구’

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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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의 

실례를 소개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실제 교과서에서는 절구만

을 소개하고 있기에,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라는 설명도 추가되어야 한다.

③ 와이비엠

‘對偶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율시는 함련과 경련에서 對偶를 이루어야 한다.

함련

3구(出句) 遠水 連天 碧

↕ ↕ ↕ ↕

4구(對句) 霜楓 向日 紅

경련

5구(出句) 山 吐 孤輪月

↕ ↕ ↕

6구(對句) 江 含 萬里風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율시의 대우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졌

고 실제 예시를 통해 대우에 대한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실제 교과서에서 율

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실제 교과서의 

대부분의 작품은 절구이기에,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라는 정보를 추가했으

면 한다.

④ 동아출판

이 시의 함련과 경련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이 되는 ‘대우(對偶)’를 이루

고 있다.

隨風潛入夜 바람을 따라서 가만히 밤에 들어와,

∥ ∥ ∥

潤物細無聲 만물을 적셔 주는데 가늘어서 소리가 없다.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

는 것.

‘성큼 성큼’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율시를 기준으로 함련과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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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우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절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설명이 간략할 수밖에 없었는데, 율시를 대상으로 설명한 것은 적절한 방

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한시 작품을 통해 두 구 사이의 대우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한시 본문의 대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번역을 위주로 대우를 밝힌 것은 

적절한 대우법에 대한 예시가 아니다. 또한 교과서에서 인용한 작품이 대부분 절구

이기에,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라는 추가 언급도 필요하다.

⑤ 다락원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이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自去 自去 堂上 燕

↕ ↕ ↕ ↕

相親 相近 水中 鷗   

老妻 畵紙 爲 碁局

↕ ↕ ↕ ↕

稚子 敲針 作 釣鉤

‘실천 열매 맺기’에서 대우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고 ‘본문 풀이’에서 두보(杜

甫)의 「강촌(江村)」의 작품 옆에 부기된 ‘도움말’에서 대우법의 실례를 들었다. 

칠언 율시인 두보의 「강촌」이라는 작품을 대상으로 대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율시에서는 함련과 경련이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한다는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다락원 교과서에서 율시의 시상 전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율시의 

함련과 경련이 대우를 이루어야 한다는 언급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수록 작품이 

대부분 절구이기에,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라는 정보도 추가해야 한다.

⑥ 대학서림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율시는 함련과 경련이 대우를 이룸.

感時 花 淺淚

↕ ↕ ↕

恨別 鳥 驚心   

烽火 連 三月

↕ ↕ ↕

家書 抵 萬金

대우법을 본문에서 거론한 작품을 통해 실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율시는 함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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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이 대우를 이룸.’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대학서림 교과서의 시체를 거론한 부분

이나 시상 전개를 언급한 부분에서 율시의 함련과 경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시의 형식과 관련해 교과서 내에서 입체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소개

한 작품이 대부분 절구이기에,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라는 정보도 추가해

야 한다.

⑦ 미래엔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함.

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도 더 소략하다. 실제 한시 작품을 풀이하면서 대우가 

이루어진 작품의 구절 사이를 ‘↕’로만 표시해 두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오언 절

구에 해당하기에, 굳이 대우가 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는 실제 교과서에서 율시

를 소개하지 않았고, 시체의 설명 부분에서도 율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에 당연

한 결과이다.

⑧ 천재교과서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

는 것이다.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 언급한 ‘출구’와 ‘대구’에 대한 언급만이 빠진 채, 그대

로 옮겨 왔다. 실제 작품에서 위아래를 ‘↕’로 연결하여 그 실례를 보여주었지만, 

모두 절구 작품이었다.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조화는 

교과서에서 인용한 작품 중에 율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⑨ 지학사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句)가 내용상으로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대우법(對偶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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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臣 憂國日

↕ ↕

壯士 樹勳時     

誓海 魚龍動

↕ ↕

盟山 草木知

예시로 든 작품은 오언 율시이자 함련과 경련에 해당하기에 대우법을 적용하기 

적합하다. 다만 율시를 대상으로 대우법을 소개했다면, 함련과 경련에서는 대우가 

필수라는 언급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절구만을 소개하고 있

기에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정보도 추가해야 한다.

⑩ 금성출판사

‘대우법’은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 어법상으로나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

는 것으로, 의미와 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변화와 안정감을 주는 표현이다. 대우를 이루

는 두 구 중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절구는 대우를 

이루지 않아도 되지만, 기구와 승구 또는 전구와 결구에서 대우를 이루기도 한다. 율시

에서는 함련과 경련이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한다.

출구 隨風 潛 入夜

대우↕ ↕ ↕

대구 潤物 細 無聲    

출구 野徑 雲 俱黑

대우↕ ↕ ↕

대구 江船 火 獨明

2015 성취기준 해설보다 대우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절구는 대우를 이루지 않아도 되지만, 기구와 승구 또는 전

구와 결구에서 대우를 이루기도 한다. 율시에서는 함련과 경련이 반드시 대우를 이

루어야 한다.’라는 언급은 합당하다. 2015 성취기준 해설을 반영하면서도, 실제 교

과서에서 인용한 작품의 시체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⑪ 비상교육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ㆍ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율시는 함련과 경련에서 對偶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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烽火 連 三月 出句

↕ ↕ ↕

家書 抵 萬金 對句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일정 정도 반영하면서 율시에 대한 언급 및 실례를 추가

했다. 그러나 문제시 되는 부분은 ‘비상교육’ 교과서에는 오언 율시가 소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무엇이 함련인지 경련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우법을 언급하면서 ‘율시는 함련과 경련에서 對偶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

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입체적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⑫ 대명사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

른다. 율시의 경우는 함련과 경련이 대우를 이룬다.

* 함련의 대우

3구 自 去 自 來 堂 上 燕

↕ ↕ ↕ ↕ ↕ ↕ ↕

4구 相 親 相 近 水 中 鷗
     

* 경련의 대우

5구 老 妻 畵 紙 爲 碁 局

↕ ↕ ↕ ↕ ↕ ↕ ↕

6구 稚 子 敲 針 作 釣 鉤

2015 성취기준 해설을 반영하면서, 율시 부분에 대한 실례를 들었다. 교과서에

서 소개한 칠언 율시를 대상으로 함련과 경련에서의 대우를 보여준 것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교과서에서 절구 5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라는 정보를 추구했으면 한다.

⑬ 장원교육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

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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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취기준 해설을 그대로 옮겨왔다. 교과서에서 인용한 모든 작품이 절구이

다. 그렇다면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라는 언급을 추가해야 한다. 실제 작

품의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대우법을 활용하지 않아, 실제는 없는 채 이론만 남았

다.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하게 반영했

다. ‘절구’와 한시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를 십분 

반영한 셈이다.

물론 실제 교과서에서 율시를 소개한 일부 교과서에서는 율시의 대우법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다

만 절구와 관련된 대우법의 설명에 ‘절구에서는 대우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율시의 경우에도 ‘함련과 경련은 반드시 대우가 되어야 

한다.’는 정보를 추가해야 하는데, 시체나 시상 전개에서 율시에 대해 소개하지 않

았기에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율시의 대우법을 언급하기 위해서

는, 실제 교과서에서 율시를 소개하고 시체나 시상 전개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율

시에 대한 언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우법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예를 들거나 본문에서 학습한 실제 한시 작품을 통

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례를 들지 않거나 학습한 한시 작품과 연

계되지 못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우는 한시 본문에 대한 것인데, 일부 교

과서에서는 한시 번역 부분을 대우로 설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반드시 바로잡

아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대우법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거나 부정확한 것은 획일화

된 교과서에서 대우법을 설명할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학습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우법에 대해 꼼

꼼한 설명하고 실례 및 실제 작품과 연계하면 좋겠다.

한시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과서가 2015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나 ‘절구’에 초점을 맞추고 한시의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무게를 둔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교과서가 대부분

이었다. 성취기준 해설 및 취지와 실제 교과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는 성취기준 해설과 취지를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각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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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율시를 소개하면서도 성취기준 해설만을 그대로 반영했기에, 율시의 시체나 

시상 전개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이 그 일례이다.

2015 성취기준 해설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각 교과서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시체의 설명에서 출발된다. 만약 시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근체시 중의 구

수나 자수에 따른 절구와 율시의 시체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상 전개에 대한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모든 시체에 대한 언

급이 이루어졌다면, 압운법과 대우법도 각 시체에 따라 설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시의 형식을 본문 사이에 부기해서 학습할 것이 아니라, 따로 

영역을 설정하여 선행 학습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시 형식을 한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언급

하고 있어, 한시의 형식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 내용이 전달되기에,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 해설에서부터 한시 학습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여 한시의 형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교과서에서는 보완된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각 교과서의 특징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교과서의 편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한시영역에서는 한시에만 집중해야 한다.

  2) 내용 관련 성취기준의 교과서 반영 양상

2015 한시영역의 성취기준에서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

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라고 했다. 이와 연관하여 본 절에서는 현행 

13종 <한문Ⅰ> 교과서의 한시영역 중 실제 한시의 내용과 관련된 각 교과서의 현

황을 통해 성취기준의 반영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이젠미디어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깊은 산속에서 山居 오언 절구 이인로 고려
* 본문과 풀이

(시상 전개 및 감상 / 

풀이 도움)

산사의 밤에 山寺夜吟 오언 절구 정철 조선

임을 그리며 自述 오언 절구 이옥봉 조선

정로정을 夜下征虜亭 오언 절구 이백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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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실제적인 감상과 이해를 위해 작품 밑바당에 삽화를 추가했고 ‘시상 전개 

및 감상’에서는 대화형식으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풀어나간 부분은 효과적인 방

식으로 보인다. 또한 ‘풀이 도움’에서는 작가에 대한 소개와 작품의 소재나 운자, 

주제 등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실력 다지기’에서는 작품을 토대로 형식뿐만 아니

라, 내용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시상 전개 방식에 따라 작품을 이해

하고 감상하는 부분이 다른 교과서와 없는 이젠미디어 교과서만의 특징으로, 2015 

성취기준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된다.

(2) 씨마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각하기-마인드맵’에서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와 

이미지를 떠올려본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독해 공감’ 하단

의 ‘이해하기’에서는 한시 작품의 시제(詩題)에 대한 꼼꼼한 해설이 되어 있는데, 

이는 작품의 제목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이외 ‘활동 공감’에서 작가에 대해 소개한 것도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시의 형식이 실제 작품의 이해 및 감상과 연결된 것은 아니

다. 2015 성취기준에서는 시상 전개를 통해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수행되지 못했다.

(3) 와이비엠

떠나며 * 실력 다지기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그리움을 

노래하다

閨情 오언 절구 이옥봉 조선
* 생각하기

* 활동 공감

* 독해 공감

* 소단원 평가

* 정리와 점검

燕巖憶先兄 칠언 절구 박지원 조선

자연을 

노래하다

登鸛鵲樓 오언 절구 왕지환 당나라

示子方 칠언 절구 임억령 조선

깨달음을 

노래하다

題西林壁 칠언 절구 소식 당나라

山頂 칠언 절구 신후담 조선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春興ㆍ絶句
春興 오언 절구 정몽주 고려 * 본문 익히기

* 읽을거리
絶句 오언 절구 두보 당나라

送人ㆍ自述 送人 칠언 절구 정지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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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익히기’에서는 한시의 형식을 설명했고 ‘실력 다지기’에서는 학습한 한시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읽을거리’에서는 작품을 이해하

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인에 대한 정보와 작품 관련된 설화를 소개했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 한시 작품을 형식과 어울려 풀이한 부분은 없었다. 특히 시상 전개와 관

련해서도 부수적인 학습 공간에서 소개만 했을 뿐, 실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는 반영되지 못했다.

(4) 동아출판

주된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한시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움 열

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한시를 인용한 경우가 있어, 한시 학습의 부담

감을 가중시켰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 ‘성큼 성큼’에서 번역은 물론 이해와 감상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한시의 형식인 기승전결의 구조와는 무관한 설명

이었다. ‘사뿐 사뿐’의 하단에 있는 ‘평가’에서는 시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점

검이 이루어졌는데, 형식에 대한 부분은 ‘성큼 성큼’에서 제시한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5) 다락원

自述 칠언 절구 이옥봉 조선
* 실력 다지기

花石亭 花石亭 오언 율시 이이 조선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드러내지 
않아도

山中 오언 절구 이이 조선

* 성큼 성큼

* 사뿐 사뿐

* 단원 평가　

山寺 오언 절구 이달 조선

그림움만 
쌓이네

贈雲江 칠언 절구 이숙원 조선

行人 칠언 절구 최사립 고려

봄날이 
지나가네

春夜喜雨 오언 율시 두보 당나라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봄날의 정취
春興 오언 절구 정몽구 고려

* 생각 싹틔우기

* 본문 풀이

* 해결 씨앗 터뜨리기

春曉 오언 절구 맹호연 당나라

이별 뒤에 
오는 것

送人 칠언 절구 정지상 고려

自述 칠언 절구 이옥봉 조선

강촌에 江村 칠언 율시 두보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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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시 작품 앞에 있는 ‘생각 싹 틔우기’에서 각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연상 

작업을 수행했다. 그리고 ‘본문 풀이’에서는 시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졌고 짤막한 

‘감상’이 있다. ‘해결 씨앗 터뜨리기’에서는 학습한 한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점

검이 이루어졌다. 시상 전개와 연관된 작품 해설은 보이지 않는다.

(6) 대학서림

우선 오언 고시 한 수를 소개한 것은 다른 교과서에서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스스로 학습하기’에서 실제 한시 작품의 자구에 대한 번역만이 이루어졌다. ‘생각 

넓히기’에서는 각 작품에 대한 작가나 혹은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

공했다. ‘스스로 점검하기’에서는 학습한 한시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통해 실제 한시 작품을 설명

하지는 못했다.

(7) 미래엔

‘읽고 풀이하기’에서 각 작품을 번역하고 감상을 부기했지만, 기승전결 등의 한시 

구조에 입각한 설명이 아닌 인상주의적 감상에 그쳤다. ‘문화와 활동하기’에서는 소

개한 한시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한시 

살고자 하네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떠난 자와 떠

나지 못한 자 

山中問答 칠언 절구 이백 당나라

* 스스로 학습하기

* 생각 넓히기

* 스스로 점검하기

偶吟首有感 오언 고시 이규보 고려

이별의 정서
自述 칠언 절구 이옥봉 조선

送元二使安西 칠언 절구 왕유 당나라

시대와 삶과 시
弘慶寺 오언 절구 백광훈 조선

春望 오언 율시 두보 당나라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고향 생각
靜夜思 오언 절구 이백 당나라 * 읽고 풀이하기

* 문화와 활동하기

* 확인하기

* 대단원 마무리

絶句 오언 절구 두보 당나라

이별 노래
送人 칠언 절구 정지상 고려

燕巖憶先兄 칠언 절구 박지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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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 그리 큰 관련성은 없는 듯하다. 또한 ‘창의 활동’에서는 또 다른 한시를 소

개하고 있어 한시 학습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시의 형식을 통해 꼼꼼히 실제 작

품을 들여다보았으면 한다.

(8) 천재교과서

‘스스로 학습’에서는 한시 작품의 한자에 대한 설명과 번역, 그리고 하단의 ‘감

상’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설을 해 놓았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한시의 

형식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는데, 실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부분에는 반

영 되지 못했다. ‘스스로 평가’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한시를 바탕으로, 형식과 의미

에 대해 점검했다.

(9) 지학사

‘생각을 여는 활동’에서 실제 한시 작품을 학습하기 전에 해당 한시와 유관한 주

제를 쉽게 접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다지는 본문’의 하단 ‘감상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봄비 

내리면

春 오언 절구 정몽주 고려

* 스스로 학습

* 스스로 평가

* 대단원 마무리

效崔國輔體 오언 절구 허난설헌 조선

임을 

보내며

大同江 칠언 절구 정지상 고려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칠언 절구 이백 당나라

서민의 삶 

속으로 

憫農 오언 절구 이신 당나라

販樵 칠언 절구 정초부 조선

단원주제 시 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어느 
부부의 

사랑 노래

以母酒一盆送干家 오언 절구 유희춘 조선

* 생각을 여는 활동

* 스스로 다지는 본문

* 실력을 키우는 평가

夫人和詩 오언 절구 송덕봉 조선

이별의 
슬픔과 
아쉬움

送人 칠언 절구 정지상 고려

送元二使安西 칠언 절구 왕유 당나라

고향을 
그리는 
마음

絶句 오언 절구 두보 당나라

春夜洛城聞笛 칠언 절구 이백 당나라

고난 속에 
빛나는 
충절

絶命詩 오언 절구 성삼문 조선 

陣中吟 오언 율시 이순신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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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기’에서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읽을거리를 제공했고 작품을 시상 

전개 및 대우법 등 한시 형식에 맞춰 일정 정도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려고 

했다. ‘실력을 키우는 평가’ 영역에서는 학습한 한시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점검

했다.

(10) 금성출판사

‘열린 마당’에서는 실제 한시 작품을 학습하기 전에, 한시 작품의 주제와 유사한 

시조나 현대시 등을 통해 쉽게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익힘 마당’에서는 실제 한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진행되었다. 다만 ‘기승전

결’이라고 각 구의 앞에 제시했지만,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서는 ‘기승전결’이 

활용되지 못했다. ‘이룸 마당’에서는 학습한 한시 작품에 대한 내용과 형식을 점검

했다.

(11) 비상교육

 

‘생각 열기’에서는 학습할 한시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읽거나 그러

단원주제 시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자연과 더불어 

읊조리니

竹里館 오언 절구 왕유 당나라

* 열린 마당

* 익힘 마당

* 이룸 마당

月溪途中 칠언 절구 유희경 조선

사랑, 이별, 

그리고 그리움

無語別 오언 절구 임제 조선

自述 칠언 절구 이옥봉 조선

봄날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며

春 오언 절구 정몽주 고려

春夜喜雨 오언 율시 두보 당나라

단원주제 시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자연을 

노래하며

春興 오언 절구 정몽주 고려

* 생각 열기

* 한시 익히기

* 실력 다지기

山行 칠언 절구 두목 당나라

이별을 

노래하며

送人 칠언 절구 정지상 고려

踰大關嶺望親庭 칠언 절구 신사임당 조선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祭塚謠 칠언 절구 이달 조선

春望 오언 율시 두보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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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적인 경험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한시 익히기’에서는 한시 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 비해 소략하다. ‘실력 다지기’는 학습한 한시의 내용이나 형

식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상 전개를 바탕으로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

하고자 했던 2015 성취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12) 대명사

‘터 닦기’에서는 학습할 실제 한시 작품의 주제와 연관된 주제로 학습에 대한 흥

미를 유발시켰다. ‘싹 틔우기’에서는 한시에 대한 번역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승전결의 구조를 통해 실제 한시 작품에 접근한 부분도 보인다. ‘꽃 피우기’는 학

습한 한시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현대시나 그림을 통해 한시 작품에 접근했다. 

‘열매 맺기’ 영역에서는 학습한 한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13) 장원교육

‘풀이 쓱쓱’에서는 한시 작품의 한자어의 의미와 띄어 읽기를 ‘√’로 표시했고 부

기했다. 그러나 각 작품의 번역문은 실려 있지 않고 주제나 운자에 대한 언급도 전

단원주제 시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계절의 
정취

春曉 오언 절구 맹호연 당나라 * 터 닦기

* 싹 틔우기

* 꽃 피우기

* 열매 맺기

山寺夜吟 오언 절구 정철 조선

이별과 
그리움

無語別 오언 절구 임제 조선

踰大關嶺望親庭 칠언 절구 신사임당 조선

자족의 삶 江村 칠언 율시 두보 당나라

단원주제 시제목 형식 작가 국적 부가학습

자연의 

정취

見新月 오언 절구 정온 조선

* 풀이 쓱쓱

* 평가 술술

* 단원 톡톡 평가

春興 오언 절구 정몽주 고려

시대의 

노래

蠶婦 오언 절구 장유 송나라

絶命辭 칠언 절구 황현 조선

이별의 

미학

送人 칠언 절구 정지상 고려

黃鶴樓送孟活之廣陵 칠언 절구 이백 당나라

사랑의 

설렘과 

기다림

采蓮曲 칠언 절구 허난설현 조선

小樂府 칠언 절구 이제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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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문 쑥쑥’에서는 실제 한시 작품과 관련된 언급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한시의 형식에 대한 언급으로만 채워져 있으며 그 형식이 한시를 이

해하고 감상하는 것과 전혀 연결되지도 않았다. ‘평가 술술’에서는 학습한 한시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부수적 학습 영역에서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5 한시영역의 성취기준에서는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

나 ‘이젠미디어’와 ‘지학사’, ‘대명사’에만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

해하고 감상하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 외 교과서는 시상 전개 방식과 한

시 작품의 이해 및 감상이 연결고리를 갖지 못했다.

한시의 형식 중, 특히 시상 전개 과정은 실제 작품을 큰 틀에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각 교과서는 한시의 형식을 실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

는 부분에 부기한 것이다. 그런데 시상 전개가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으로 연결

되지 못하여, 이론은 이론으로만 남게 되었고 실제 작품은 실제 작품으로 남게 되

어, 한시 학습에 대한 부담감만을 가중시켰다.

실제 한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 부분에서 부기한 한시의 형식을 실제 작품

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연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절에서도 언급할 

‘부수적인 학습’ 영역을 과감히 줄이고 이 부분을 활용하여 한시의 형식과 내용을 

적절하게 연계시킨다면 더 효율적인 한시 학습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교과서에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이전에, 한시 작품

의 주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연상 학습을 유도한 것은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 부분

에서는 간단한 읽을거리를 제공해야만 실제 한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시를 제공하거나 혹은 과도한 선행 학습으로 흘러, 오히려 

학습 부담만을 가중시켰다.

  3) 부수적 학습 영역의 교과서 반영 양상

본 절에서는 현행 13종 <한문Ⅰ> 교과서 중, 한시영역에 보이는 부수적 학습 영

역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전체 교과서의 부수적 학습 영역을 표로 제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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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각 교과서의 부수적 학습 영역의 교과서 반영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이젠미디어

각 한시 작품 뒤에는 ‘어휘 넓히기’라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어휘

를 익히는 마당이다. 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 익히기, 부수한 결합된 한자 

익히기, 유사한 모양의 한자 익히기, 상대되는 한자 익히기, 전통 민화에 대한 학습 

등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 및 감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자에 대한 학습 공간이다. ‘어휘 넓히기’ 하단에 있는 ‘산출 한자’

는 한시와 관련된 한자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자에 대한 학습이다.

‘쪽지 일기’에서는 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한시 작품과 관

련 없는 ‘퇴고(推敲)’에 대한 설명도 있다. ‘문화와 만나다’에서는 시와 그림이 어우

러진 세계라고 소개하면서 새로운 한시를 소개했다.

이러한 부수적 학습 영역은 한시 학습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난 과도한 학습 영

역으로, 학습 부담만을 가중시킨다.

(2) 씨마스

출판사 부수적 학습 영역

이젠미디어 어휘 넓히기 / 쪽지 읽기 / 문화와 만나다

씨마스 활동 공감 / 한자 어휘 공감 / 성어 / 문화

와이비엠 어휘력 키우기 / 읽을거리 / 새로 익힐 한자

동아출판 생각 쌓기 / 생각 다지기 / 짚어 보기 / 부수로 한자 익히기 / 역량크림 / 활동

다락원 어휘력 가꾸기 / 실천 열매 맺기

대학서림 한자 프리즘 / 문화 산책

미래엔 어휘 활용하기 / 문화와 활동하기 / 창의 활동

천재교과서 스스로 학습(한자ㆍ어휘) / 문화와 인성 

지학사 한문으로 여는 세상 

금성출판사 생활 마당 / 新 익힐 한자 / 문화 마당 / 읽기 마당 / 쓰기 마당

비상교육 마음 通 문화 通 / 한자와 어휘

대명사 나무 키우기 / 한문의 디딤돌

장원교육 어휘 쑥쑥 / 이야기 솔솔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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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제 작품 옆에 ‘新’이라는 부분에는 실제 한시에 등장하는 한자에 대한 정

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한자만 나열되어 있다. 또한 ‘한자 어휘 공

감’에서는 새로운 한자와 어휘에 대해 소개했고 ‘성어’에서도 한시 작품과 관련 없

는 사자성어를 소개했으며, ‘활동 공감’에서는 한시 작품과 무관한 지식과 정보를 

나열했다. 이러한 부수적 학습 영역은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 및 감상과는 관련이 

없다. 이로 인해 한시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자에 대한 학습 부담만 가중시켰다.

(3) 와이비엠

우선 각 페이지의 하단에 ‘새로 익힐 한자’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본문에 등장하

는 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교과서와 달리 한자에 대한 학습 부담을 가중시

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휘력 키우기’에서 부수로 익히는 한자,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 함께 익히면 쉬운 한자 등을 소개했다. 또한 ‘읽을거리’에서는 본문의 한시나 

작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와 무관해 보이는 정보가 있으며 이곳에서도 

한시를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 ‘어휘력 키우기’와 ‘읽을거리’ 부분 역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한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동아출판

부수적 학습 영역으로 보이는 ‘생각 쌓기’와 ‘생각 다지기’, ‘짚어 보기’, ‘부수로 

한자 익히기’, ‘역량크림’, ‘활동’은 한시의 이해 및 감상과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

으로 채워져 있다. 실제 한시와 관련 없는 한자에 대한 학습 분량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한시에 대한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학습 부담만

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5) 다락원

‘생각 싹 틔우기’ 하단의 ‘新’이란 부분에서 적지 않은 신출 한자를 소개했다. ‘어

휘력 가꾸기’에서도 부수로 하는 한자, 그리고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자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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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나타내는 한자 어휘, 인연과 관련된 한자 어휘 등이 소개되어 있다. ‘실천 열

매 맺기’에도 한시 작품과 관련 없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한시 

학습과 무관한 것으로, 학습자는 한시보다는 한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6) 대학서림

‘한자 프리즘’에서는 부수와 관련된 한자를 소개했고 ‘체육’이나 ‘경제’, ‘미술’ 등

과 관련된 한자어를 소개했다. 또한 ‘어휘의 활용’에서도 한시의 이해 및 감상과 전

혀 무관한 한자들만을 소개했다. 이어 ‘문화 산책’에서는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소

개했으며, ‘스스로 점검하기’의 하단에서는 적지 않은 새로운 한자를 소개했다. 이

러한 부분들은 사실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과는 무관하여, 학습자에게 한시

보다는 한자나 한자어에 대한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7) 미래엔

‘어휘 활용하기’에서는 부수가 같은 한자, 뜻이 비슷한 한자, 국어와 관련된 한

자, 단어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많은 한자를 소개했다. 또한 ‘어휘 활용하기’의 하

단에 ‘新’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많은 한자를 소개했다. ‘실력 확인하기’는 실제 한

시 작품의 이해나 감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어휘 활용하기’에서 배운 

한자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분은 한시 보다는 한자에 집중된 것으

로,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한시 학습에 대한 집중력도 저하시킬 수 있

다. ‘문화와 활동하기’에서는 시인에 대한 정보나 시인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다.

(8) 천재교과서

‘스스로 학습’에서는 부수로 익히는 한자, 뜻이 비슷한 한자, 여러 가지 뜻을 가

진 한자, 생활 속 한자 어휘, 교과서 속 한자 어휘, 모양이 비슷한 한자 어휘 등으

로 세분화하여 한자와 한자어를 소개했다. ‘문화와 인성’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한

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부수적인 학습 영역은 학습자의 한자나 한자어

에 대한 학습 부담만을 가중시켜, 한시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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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학사

‘한문으로 여는 세상’에서는 실제 한시 작품과는 무관해 보이는 ‘『미암일기』에 

담긴 부부애’, ‘버들가지는 왜 이별을 뜻하게 되었을까’, ‘일상의 모든 것이 한시의 

소재가 되다’, ‘자신의 신념을 실천한 삶을 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문

으로 여는 세상’ 하단에 ‘활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시와 무관한 일

상적인 한자나 한자어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한자에 대한 학습 부

담을 가중시키고 한시에 대한 집중을 떨어뜨린다.

(10) 금성출판사

‘생활 마당’에서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음이 같은 한자, 뜻이 비슷한 한자, 생활 

속 한자 어휘 등을 소개했다. ‘新 익힐 한자’에는 교과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한자 

이외의 한자까지 소개되어 있다. ‘문화 마당’에는 한자문화권의 문화나 전통 문화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읽기 마당’에는 옛 사람들의 삶을 소개되어 있다. ‘쓰기 

마당’은 새로운 한자를 획순에 맞게 쓰는 공간이다. 부수적인 학습 영역이 다른 교

과서에 비해 많은 편이다. 과도한 부수적 학습 영역은 학습자에게 한시보다는 한자

나 한자어에 대한 부담감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11) 비상교육

‘마음 通 문화 通’에서는 ‘그리지 않고 그리기’, ‘누이와 이별하며’, ‘시대를 풍자

한 한시’ 등으로 소제목을 잡았다. 물론 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한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음 通 문화 通’ 하단에 있는 

‘창의 융합 발전소’에서도 일부 한시를 소개했다. ‘한자와 어휘’는 ‘부수로 익히는 

한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뜻이 상대되는 한자’, ‘계절 관련 어휘’, ‘시사 한자 

어휘’ 등으로 세분되어 한자와 한자 어휘에 대한 학습 공간이다.

‘마음 通 문화 通’과 ‘한자와 어휘’는 실제 한시에 대한 이해 및 감상과는 관련이 

없다. 결국 학습자의 한자나 한자어에 대한 학습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학습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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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던 한시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12) 대명사

‘나무 키우기’는 ‘인성 마당’과 ‘문화 마당’으로 나뉜다. ‘인성 마당’에서는 『논

어』의 구절이나 사자 성어, 한시 등을 가져와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문화 마당’에

서는 24절기의 이름과 특징, 오죽헌, 압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문의 디딤

돌’ 역시 다시 ‘부수가 같은 한자’, ‘한자 쓰기’로 나누었는데, 다른 교과서에 비해 

그 분량이 많지는 않다. ‘학습 마당’의 하단에도 ‘모양이 비슷한 한자’, ‘계절 관련 

한자 어휘’, ‘음이 같은 한자’, ‘뜻이 같은 한자’ 등을 두어 한시 학습과 무관해 보

이는 한자나 한자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했다. 부수적 학습 영역이 다른 교과

서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여전히 한시에 대한 집중을 저하시키고 학습 부담을 가

중시키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13) 장원교육

‘어휘 쏙쏙’에는 ‘한자의 뿌리’, ‘한자의 결합’, ‘어휘의 활용’이 있는데, 실제 한시 

작품과는 연관이 없고 한자나 한자 어휘에 대한 정보이다. ‘이야기 솔솔’은 읽을거

리를 제공한 부분으로, ‘하여가와 단심가’, ‘사람을 구한 한시’, ‘정지상과 김부식의 

시 대결’, ‘퇴고의 유래’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화’에서는 ‘김구 선생이 사

랑한 한시’라는 제목으로 한시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부수적 학습 영역에서는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 및 감상과는 무관한 한자나 한자 어휘만을 소개했다. 이는 

한자나 한자 어휘에 대한 부담만을 가중시켜, 실제적인 한시 학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시 교육과 관련 없는 부수적인 학습 영역이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또한 부수

적인 학습 영역이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과 관련 없는 내용이 대

부분이었다. 이는 철저하게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충실

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그렇다보니 부수적인 학습 영역의 전체 양은 각 교과서에 

따라 보통 6~10페이지 정도로, 한시영역에서 부수적인 학습 영역이 약 1/3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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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다. 실제 한시 작품의 이해 및 감상과 관련 없는 부수적 학습 영역을 교수자

가 다 가르치고 학습자가 다 학습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곧바로 한시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저하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시 학습과 무관한 부수적인 학습 영역이 약 1/3 정도 차지하는 것은 교과서를 

집필할 때부터 의도된 것이다. 우선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

를 충실히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13종 교과서에는 모두 교과서에 대한 구

성과 특징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언급한 구성이 모든 단원에 획일적으로 적용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반영하

는 것은 주요한 문제이지만, 각 단원에서도 그 단원의 목표와 특징에 부합할 수 있

는 체제와 구성이 이루어져야 각 단원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시 역시 독특한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 있기에, 획일화된 교과서의 편제에서 벗

어나야 한다. 획일화된 부수적 학습 영역을 한시의 형식이나 내용으로 채운다면, 

훨씬 효과적인 한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한문Ⅰ> 13종 교과서의 전반적인 체제는 대동소이하다. 이는 개정 교육과

정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다보니, 각 교과서는 개별성과 창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13종이나 되지만, 각 교과서의 내용이나 흐름은 획일

화되어 있다.

각 교과서에서 한시의 형식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우선 2015 성취기준 해설

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해설이 상세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성취기준 해설은 2009의 성취기준 해설에 

비해 간략해졌다. 이는 고등학교에서의 한시 교육은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의 이해

와 감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서는 성취기준 해설만

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집필진이 부족한 공간을 채워 성취기준 해설에서 벗어

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각 교과서에서의 형식에 대한 설명이 유기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2015 한시 영역 성취 기준에서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

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다.’라 명시했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형식과 내

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한시의 형식에 대한 부족한 정보 전달, 그리고 실제 한시 작품을 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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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한문

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학습 영역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각 단원마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단원마다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획

일화된 교과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한시영역에서도 한시만을 위한 목표

나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한시영역에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면 효과적인 한시 학습

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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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문과 교육과정 및 한시영역의 성취기준의 변화 양상

을 살피고 실제 교과서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2009에 비해 세분화되었지

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문과 교육과정 목표 역시 2009에 비해 한 항목

만 추가되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으며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2009에 비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 한문과 성취기준이 2009에는 26개 항목이었지만, 2015

에는 20개 항목으로 다소 축소되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5 한시 영역의 성취기준 역시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

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로 2009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2015 한시영

역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2009에 있었던 ‘평측법’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시상 전개 

방식’이 추가되었는데, 한시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서는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이기에 추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체’와 ‘압운’, ‘대우’에 대한 

부분은 2009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한시의 형식에 대한 학습보다는 실제 한시의 

이해와 감상에 성취기준 해설의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15 개정된 교육과정이 각 출판사에서 출시된 13종 고등학교 <한문

Ⅰ> 교과서 한시단원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시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단원, 소단원 학습 목표, 주내용, 부수적 학습으로 나누고 각 

단원마다 어떤 목표를 두고 구성했는지 분석했다. 모든 교과서가 획일적인 의도 아

래 편제되어 한시영역 또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음으로 2015 성취기준 해설과 관련해, 각 교과서의 반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시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실제 교과서에서 성취기준 해설을 충실하게 반영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2015 성취기준 해설이 소략하여, 그것만으로 

교과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과서마다 융통성을 발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성취기준 해설에서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고 더불어 이를 

입체적으로 꼼꼼하게 구성하는데 실패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시영역의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의 취지는 한시의 형식보다는 실제 작품

의 이해와 감상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한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2015 성취기준에서도 작품의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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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감상을 위해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주문했었다. 이러한 노력이 일부 교과서

에 보일 뿐, 실제 교과서에서는 한시의 형식이 실제 한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

는데 전혀 적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시의 형식은 형식으로 남고, 실제 작품은 

작품으로 남아 학습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한시영역에 실린 부수적 학습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수적 학습 

영역은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한시영역에서 1/3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한시의 이해 및 감상과 무관한 지식과 정보로 채워져 있었고 새로운 

한자나 한자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각 교과서에 일률적

으로 실린 부수적 학습 영역은 학습에 대한 부담감만을 가중 시켜, 한시에 대한 집

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한시의 형식에 대한 정보가 꼼꼼하게 채워져 있지 않고, 실제 

작품의 이해와 감상 또한 형식과 맞물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서에 획일적으로 실린 부수적 학습 영역을 과감히 없애

고 이 공간을 한시의 형식이나 실제 작품의 이해 및 감상으로 채워간다면, 이런 문

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문과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한시영역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편제에서 벗

어났으면 한다. 한시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어, 여타의 한

문 산문과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상에서 한시만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한시라는 장르에 맞는 성격과 방법, 목표를 제시

하고, 시상전개, 형식, 시체, 대우, 압운과 같은 기초 지식을 알고 실제 한시 작품

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맞춘 획일적인 부수적 학습 영

역을 만들지 말고 한시라는 고유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

정에 대한 올바른 접근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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